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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FemaleImageinHanYong-Un'sPoetry

ShenXianYu

Advisor:Prof.BaekSoo-InPh.D.

DepartmentofKoreanLanguageandliteratur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Inthecolonialenvironment,1920s'Koreanpoetryemergedandmarkedthe

coming of the modern poetry,remarkable for its emphasis on lyricism.

Womaninthepoetryduringthisperiodcouldbedividedintotwotypes.Oneis

thewomenwhowereaddressedbythemalespeaker,thewomenwhowerenot

thesubjectsofthepoetry,butthe"other."Forthistype,themalespeaker

comparesthemystifiedbodyofthe"other"toKoreabeforeitwascolonized,

whilethedestroyedbodytocolonizedKorea.Theothertypeofwomenwas

thatwhowereconstructedbyfemalepoets,andwhowerethesubjectsofthe

poetry formedbetweentraditionalandmodern times.Thefemalespeakerin

HanYong-Un'spoetriesbelongstothesecondtype.Thatis,thespeakeris

femaleaswellasthesubjectofthepoetry.

HanYong-Un'spoetriesreproducedagainbothtraditionalKoreanwomanand

Koreanmodernwomanappearingafter1920,therebytheidealmodernfemale

imagewasconstructed.Hepointed outthatidealfemaleimage should be

combinedbetweentraditionalandmoderncharacteristics.

Therefore,first,thisthesiswillanalyzethereproducedfemaleimagebothof

traditionalandmoderntype;how themodernidealwomanwasconstructed,and

thentheconclusionwillbedrawnonhiscriticallyvisuallineonthemodern

woman.Second,the thesis willpay its attention to how Han Yong-Un



reconstructedthemodernidealwomaninhistext;therebywecanlearnhow

hereconstructedhisselfincolonizedKoreainthemoderntimes.

Han Yong-Un madethefemalespeakertoescapefrom thereality without

"nim"by theway ofmemory and fantasy.Meanwhile,hemadethefemale

speakertosubmittothevisuallineof"nim."Therefore,theidealwomanwas

reconstructed.Likewise,Han Yong-Un himselfalso reconstructed his self

throughescapism andobedience,whichindicatesthatHanYong-Unrealizedthe

limitofhisabilityafterthedefeatof3.1movement.

Thus,thisthesisrelatesthefemaleimageinHanYong-Un'spoetry,Korean

modern femaleimagewith Han'smodern ideology,with thehopethatthe

analysiswillbeusefulforthestudyofthemodernwomen'slifeanddesire

showninthepoetries.

<KeyWords>

the Modern Woman,Reproduce,Ideal Female Image in Modern Times,

Construction,ColonialSubject,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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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연구 목

본 논문은 한용운 시의 여성 이미지에 주목하고,그의 근 사상이 한국의 근

여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밝 내고자 한다.본 논문이 한용운 시의 여성 이

미지에 주목한 이유는 시 속의 여성화자가 1920년 한국에서 출 한 신여성을 재

하고 비 하고 있으며, 한 한용운의 근 사상이 근 와 식민지라는 이

인 한국 사회에서 이상 인 여성을 구성하 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시에서 여성화자는 서정시의 존재 양식이다.왜냐하면 서정시는 여성 인 시

심상을 그 존재의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시의 창작 주체의 성을 불문하고 서정 양

식의 본질은 여성 인 것으로서 여성화자는 서정시의 여성 정체성을 구축하는

요한 기능을 담당한다.한국 시가 문학의 통에서 나타난 여성화자는 이별과 외

로움,기다림과 수동성 등 통 인 여성의 속성을 보여주었다.이는 한국인의 유

교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본원 이고 보편 인 사상이었다.하지만 1920년 는 한국

의 시문학이 식민지 사회 분 기 속에서 근 시의 출발이라는 시 과제를 시

의 내부에 형상화하던 시기 다.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은 남성 자아에 의해 호

명된 타자로 존재하게 되었는데1)이 타자의 신비화된 몸은 식민지 이 의 충만된

조국으로 은유되었고 괴된 몸은 식민지로 락되었다. 한 여성은 남성 시인에

의해 통과 근 의 지 에서 구성된 시 주체이기도 하 다.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바로 시 주체라는 의미에서 구성된 여성이다.박철희

에 의하면 시에서 자아가 실에 순응할 때 화자는 남성 자아를 선택하고 실

을 거부할 때 화자는 여성 자아를 선택하는데 실의 거부,환상의 세계는 여성

자아의 구조 원칙이다.2)이런 에서 볼 때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1920년

1) 1920  후 남  자 에 해 명  여  식민지라는 국 근  사회에       

   고독  남  자  상실과 결  보충 는 타자  었다. 이 에 해 는 지   

   논  「근 시  과 여 」(『 국근 연구』 7권 1 , 국근   

  회, 2006, 43~49쪽)  참조.

2) 철희, 『 국시사연구』, 일조각, 1980,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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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에서 나타난 여성화자와 마찬가지로 식민 통치에 항하는 시 략과 항

주체로 된다.3)그리고 한용운 시에서 나타난 통 인 여성 이미지는 민족 주체성

을 의미하는 알 고리로 된다.그러나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의 독특한 은 통

인 여성상과 근 지향 인 여성상이 융합되면서 근 의 이상 인 여성으로 이미

지화되었다는 이다.이는 1920년 한국에서 신여성이 출 한 실과 무 하지

않다.한국에서 여성해방론이 본격 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한국의 신여성들은 사회

주체로 되기 해 남녀평등사상을 내세웠다.특히 신여성들은 건 인 결혼제

도를 해체하기 하여 노력하 는데 서구에서 받아들인 자유연애사상이 그 방법으

로 제시되었다.신여성들의 이런 사상은 여성들이 자각하는 데 의의가 있었지만 사

회 비 을 받았고 남성들에 의해 배제되었다.이런 배경에서 창조된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은유의 기능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실을 재 하고 비 하는 의미를

가진다.그리고 재 과 비 의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여성 주체는 한용운이 식민지

주체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남성 시각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과 구성된 여성은 한용운이 자아를 재구성하는 방식과 한 련이 있다는

을 해명하고자 한다.그러기 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

다.

첫째는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남성 시각에 의해 구성된 한국의 이상 인 근

여성이라는 이다.남성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를 추출하기

해서는 남성이 실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를 분석하여야 한다.왜

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서 남성에 의하여 재 되

고 있는 여성의 것은 여성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논문은 한용운 시

의 여성화자가 통과 근 의 지 에서 구성된 근 의 이상 인 여성이라는 으

로부터,시인이 한국의 신여성을 바라보는 비 인 시각을 추출하고자 한다.

둘째는 한용운이 텍스트 내에서 근 여성의 주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한용운이 자각한 한국 근 의 여성이고 1920년

3) 소월, 용운, 임  여 자는 근 시  주체이다. 소월 시  여 자는 민족   

  주체를 재 고 용운 시  여 자는 국주  항 주체이며 임  시  여   

  자는 계  주체이다. 이 에 해 는 승희  논  「1920  시  주체  여   

  자」(『 국 이 과 평』 33집, 국 이 과 평 회, 2006, 247~270쪽)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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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 지식인이 바라는 이상 인 여성이다.한용운은 이상 인 근 여성의

주체를 다시 구성함으로써 자아를 인식하고 재구성한다.즉 한용운 시에서 여성 주

체는 여성화자가 기억과 환상 속으로 도피하고 ‘님’의 시선에 복종함으로써 재구성

된다.재구성된 여성 주체와 마찬가지로 한용운도 실에서 도피하고 실에 순응

하는 모순 속에서 자아를 재구성한다.이는 한용운의 사회 활동과의 상 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왜냐하면 한용운의 3.1운동 의 극 인 구국운동과 3.1운동

실패 후의 침묵은 서로 립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논문은 한용운 시에서 남성

시각에 의하여 구성된 이상 인 여성상을 통하여 식민지 주체의 재구성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한용운 시의 여성 이미지를 한국 근 의 신여성,그리고 한용운의 근

사상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은 1920년 신여성의 생활과 욕망이 소설에서만 가

시화되는 것이 아니라,시에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을 밝 내는 데 유용한 자

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2.연구사 검토

한용운 시에 한 본격 인 논의는 1960년 박노 과 인권환이 공동 집필한 한

용운 연구가 통문 (通文館)에 의해 출간됨4)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님’의 해명5),불

교사상6),언어 술 측면에서 언어형식 미학 구조를 심으로 시어,수사법,

4) 심, 「 용운 시에 나타난 통과 사상에  연구」 8권 1 , 『청람어     

            』, 청람어 회, 1993, 639쪽.

5) 종주, 「침 는 님  신분 」, 『외국 』, 열 사, 1992.

   재 , 「 용운  연구」, 울  사논 , 1982.

   송 , 「님  원 과 재생: 용운  님」, 『어 연구』 27집, 어 연구 회, 1995.

   송명희, 「 용운 시  연구」, 고  사논 , 1977.

   신상철, 「 국 에 나타난 ‘님’  연구」, 동  사논 , 1983.

   엄창 , 「‘님  침 ’에  만해  시 계」, 경희  사논 , 1973.

   이병 , 「만해시  ‘님’에  고찰」, 『동 어 논집』 1권 3 , 동남어 회,

            1993.

6) 인 , 「 용운  과 불 사상」, 『 용운연구』, 새 사, 1982.

   신 락, 「 과 시  상상 : ‘님  침 ’  심 」, 『 평 』 1권 10 ,  

            국 평 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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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등 구체 해석7)이 연구주류 다. 한 한용운 시의 여성성에 한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어 왔다.따라서 최근 한용운의 시는 여성성에 을 맞추어 페미니

즘,탈식민주의 각도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주제인 여성과

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원용된 이론 배경들을 살펴보겠다.

한용운 시의 여성성 연구는 한용운의 시가 여성 편향 이라는 논의로부터 시작

되었는데,김윤식은 식민지하에서 여성 편향이 한국 시의 특징이라고 지 하

다.그리고 한용운 시의 여성성을 ‘님’에서 찾았는데 “‘님’을 모성의 한 변형인 애

인으로서의 여성화”8)라고 주장하 다.석지 은 1973년 「그 순수 서정」에서 “한

용운 시에서 여성의 감정을 빼면 백지만 남는다”9)고 했다.이러한 기의 논문들은

한용운 시의 여성성에 한 연구의 가치와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한용운 시의 여성성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류하겠다.

첫째는 심리학 근이다.한용운 시의 여성성에 한 심리학 논의는 한용운

의 생애와 승려라는 신분,민족독립운동가라는 사회 지 를 기반으로 하 다.그

게 한 결과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험난한 역사를 살아가는 한민족의 정신

력을 나타내고10)한용운이 일제시 를 이겨내기 한 방패11)라는 평가가 있었다.

   임 조, 「만해 시  식에  고찰」, 『만해 보』 2집, 1995. 

   심,  논 .

   원규, 「 국 근 시에 나타난 불  향에  연구」, 충남  인 과 연구  

            소논 집 2권 1 , 1975.

7) 열규, 「 용운 시  이러니」, 『 용운연구』, 새 사, 1982.

   장 , 「언어개  본 용운  시」, 『 종 연구』1권6 , 종 사업  

            회, 1991.

   마 , 「 용운 시  상징  법」, 『 용운연구』, 새 사, 1982.

   임 , 「 용운 시  특질」, 『국 어 』 17집, 국 어 회, 1996.

   이원조, 「 용운  시어를 통  그  식  고찰」, 『진주산업 논 집』 33집, 진  

            주산업 , 1994.

   동 , 「 용운  시  다림  미」, 『 용운연구』, 새 사, 1982.

   허미자, 「 국 시에 나타난 불  이미지 연구- 용운  ‘님  침 ’  심 」, 

『이 국 연구원논 』 24집, 1974. 

8) 식, 『근 국 연구』, 일지사, 1973, 462쪽.

9) 태, 「 용운  ‘님  침 ’ 연구」, 연  사논 , 1987, 10쪽에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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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를 시인의 퍼소나12)와 한용운의 아니마 성격의 표

출13),그리고 한용운 시에서 마조히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여성화자는 한용운의

억압된 본능 욕구의 표출14)이라는 주장도 있었다.이처럼 심리학 근 방식에

서는 여성화자의 통 인 이미지와 자학하는 이미지에 주목하면서 식민지 여성을

한용운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상으로 조명하 다.그러므로 텍스트 내에서

여성화자의 주체 구성 방식이 한용운의 사상을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를 간

과하고 있다.

둘째는 탈식민주의 근이다.이민호15)는 한용운 시에서 먼 ‘님’을 크 스테

바가 말한 ‘코라’즉 우주의 어머니로 규정한 다음 ‘님’을 부르는 주체로서의 여성

화자를 분석하 다.이민호에 의하면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본질 모성에서 벗

어나 탈식민주의 욕망을 보이며 실천 여성 주체를 갈망하고 있다.이 분석은

페미니즘 시각에서 분석한 한용운 시의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질서의 지

배와 폭력을 무화시키는 여성 가치를 강조하 다.

셋째는 페미니즘각도에서의 연구이다.페미니즘이론을 원용하여 한용운 시를 분

석함에 있어서 성차의 페미니즘이론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론을 많이 원용하

10) 이해진, 「 용운  ‘님  침 ’에  고찰」, 인  사논 , 1985. 

11) 이명재, 「만해  여 편향고」, 『 카데미논 』 5집, 계평 회,

              1977.

    황 철, 「 국 근 시  여  편향 에  연구」, 구  사논 , 1986.

    , 「만해 용운 시  여  편향  연구」, 남  사논 , 1996.

12) 명 , 「만해 용운 시  Feminism연구」, 『 농업 논 집』 20집,   

             산업 , 1988.

    태, 「님 지향 과 여  편향 」, 건국  사논 , 2002.

    , 『 시 연구』, 국 자료원, 2001, 27〜31쪽.

13) 신달자, 「소월과 만해 시  여  지향 연구」, 명여자  사논 , 2004.

    , 「만해 용운 시 연구」,  사논 , 1997.

    규, 「만해 용운  ‘님  침 ’ 연구」, 가톨릭  사논 , 2000. 

14) 강 욱, 「 용운  ‘님  침 ’에 나타난 여  연구」, 조  사논 ,

             2000. 

    태,  논 . 

    마 , 『 과 』, 철 과 실사, 2000, 73〜80쪽. 

15) 이민 , 「만해 용운 시  탈식민주  여  연구」, 『 국 이 과 평』 31  

             집, 국 이 과 평 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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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차의 페미니즘이론으로 조명한 한용운 시의 여성성은 심리학 으로 분석한

한용운 시의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 의 항 의식과 남성 쓰기의 략

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 다.결과 다시 심리학 분석에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16)그 이유는 성차의 페미니즘이론은 후기구조주의나 정신분석학의

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의 미 페미니즘이 강조했던 재 을 소홀히 다루었

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성차의 페미니즘 각도에서 조명된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남녀 사랑의 계 속에서 지배와 복종의 이분법 권력구도에 정면으로 결하는

여성으로서 여성의 주체성”17)을 강조하는 메커니즘으로 되었다.따라서 한용운 시

에서 여성화자가 1920년 의 한국 신여성을 재 한다는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그리고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시각에서 한용운 시의 여성성을

조명한 논의들도 있었다.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각도에서 분석한 한용운 시의 여성

성은 “제국주의의 이분법 논리를 극복하는 시인의 명 원천”18)이고 남성

지배질서를 비 하는 안19)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시각

에서는 한용운 시에서 평화와 사랑을 실 하는 여성 가치를 심으로 다루었

다.20)이 두 근 방식의 공통 은 한용운 시에서 여성화자의 모성 사랑과 자비

의 특성에 주목하 다는 이다.그 이유는 여성의 섬세함이나 부드러움, 계 지

향성의 특성이 새로운 시 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러

므로 이러한 논의들은 국가인 남성성의 기를 극복할 안으로 여성 가치를 다

룬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 이러한 근 방식들은 한용운의 시가 역사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배와 복종,억압과 차별이 존재하는 한 계속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하지만 여 히 “힘의 논리가 가치 있고 근력과

16) 이 미는 용운 시에  시  주체가 여 임  강조 면  식민지 시  실 인       

    식과 구국  향  항  여  살 었다. 지만 그는 다시 용운 시  여   

    용운  니마  구  보 다. (이 미, 「 용운  ‘님  침 ’에 나타난 여  

     연구」, 구효 가톨릭  사논 , 1998.) 

17) 지 ,  논 , 56쪽.  

18) 경란, 「 시  탈식민주  페미니즘」, 동국  사논 , 2005, 230쪽.

19) 이충재, 「탈식민주  페미니즘 에  본 용운 시 연구」, 고  사논 ,  

             2007.

20) 이 원, 「 용운 시에 나타나는 자연과 여  재해 」, 『 국 이 과 평』   

             31집, 국 이 과 평 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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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우선되어,세계는 돌 이나 이웃개념이 아니라 쟁을 통해 평정을 이루려

하고 폭력 인 화들이 폭발 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재”21)에 여성 가치와

힘 즉 여성의 평화 가치와 모성 사랑이 진정 실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

의 문제이다.

이처럼 한용운 시의 여성성에 한 논의들은 한국의 통 인 여성 이미지와 모

성 사랑에 근거하여 근 사회에서의 지배와 피지배,제국주의와 민족주의,남성

과 여성,권력과 욕망의 계를 고찰하면서 식민지하에서의 여성 의미,여성의

주체성과 여성 가치를 밝히는 데 심을 두었다.때문에 기존의 논의들에서 연구

된 한용운 시의 여성성은 식민성,근 성의 의미를 심화하고 그 모순을 드러내는

장치 다.그런 결과 근 와 식민지라는 이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 시각에 의

하여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와 한용운이 텍스트 내에서 근 여성의 주체

구성 방식을 통하여 어떻게 자아를 재구성하는가 하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한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가 1920년 신여성들의 실을 재 하고 비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도 소홀히 다루었다.그 이유는 1920년 는 한국의 시문학이 근

시의 출발이라는 시 과제를 시의 내부에 형상화하던 시기 으므로,이 시기

의 시는 상의 재 이 아니라 자기표 이 강한 시라고 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김 오에 의하면 “ 실과의 련 문제는 모든 문학에서 제기되는 기본 항”22)이므

로 서정시도 세계를 재 할 수 있다.이런 을 감안해서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한국 근 에 나타난 신여성을 재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용운 시의 여성 이미지에 주목하며,한용운 시에서 남성이

바라는 근 의 이상 인 여성상을 추출하고,남성 시각에 의해 구성된 근 의 여

성이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주체를 구성하는지를 밝 냄으로써 한용운이 자아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3.연구 방법

본 논문은 한용운 시에서 남성 시각에 의하여 구성된 여성상을 추출하고,한용

21) 조 자, 「  고 :  질 가?」, 『 국심리 회지: 여 』 6권 3 , 국  

           심리 회, 2001, 107쪽. 

22) , 『시 』, 삼지원, 2005,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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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근 의 이상 여성의 주체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시집

『님의 침묵』을 연작시집으로 보고,시집『님의 침묵』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들을

동일한 주제 즉 화자 ‘나’와 청자 ‘님’의 사랑이란 주제로 일 된 하나의 구조 속에

서 악하고자 한다.이런 제하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겠다.

먼 ,한용운이 신여성을 바라보는 비 인 시각을 추출하기 해서 상화된

여성화자의 이미지를 살펴본다.모방론 에서 시를 근하면 시 속에 재 된

세계에 을 둔다.따라서 본 논문은 한용운 시에서 재 된 통 인 여성과 신

여성의 이미지를 추출한다.하지만 한용운이 실을 재 하는 과정에 주 인 시

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실 속의 신여성을 그 로 재 한 것은 아니다.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남성의 시각에 의해 구성된 여성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기 미 페미

니즘이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를 개한 이트 렛의 젠더 페미니즘이론으로

한용운 시의 여성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트 렛은 젠더라는 리즘을 사용하

여 문학을 읽고자 하 다.젠더 페미니즘은 여성의 정체성이 사회 으로 구성된다

고 보고,생물학 으로 주어진 성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문화 인 구

성물로서의 젠더를 구분한다. 한 기의 미 페미니즘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역사 자료와 비문학 자료를 유용하게 이용한다.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용운의

시를 근함에 있어서 젠더라는 개념을 끌어들이고,『님의 침묵』 이 탈고되기

즉 1925년 8월 29일 이 의 신여성들의 역사 자료와 남성 지식인들의 신여성에

한 논의들을 유용하게 이용한다.그 게 함으로써 작품 속에서 재 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분석하고,한용운이 신여성을 바라보는 비 인 시각을 추출하고자 한

다.

다음,한용운이 이상 인 근 여성상을 통하여 자아를 재구성한다는 을 분석

한다.이런 분석을 통하여 근 화 경험을 겪는 한용운의 갈등 의식을 추출하고자

한다.한용운의 갈등 의식을 표면화하기 해서는 한용운이 텍스트 내에서 여성화

자의 주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캉에 의하면 주체

의 담론은 항상 큰타자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큰타자의 담론이다. 문자로 표기되

는 큰타자 theOther는 상징계 자체,상징 질서로서의 실 자체이다.큰타자는

주체에 선행하고 그의 바깥에 있으며 주체가 종속되는 비인격 인 언어의 질서이

다.그러므로 주체의 치는 상징 세계 속의 장소에서 특징지어지는데 개인은 큰

타자의 시선에 복종할 때에야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한용운 시

의 여성화자와 ‘님’의 계를 여성과 남성의 계로 표면화하기 때문에 ‘님’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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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질서로서의 큰타자로 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화자가 ‘님’에게 종속

되고 ‘님’의 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체성을 획득한다는 으로부터 한용운

이 자아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논문은 이미지 비평을 심으로 하는 이트 렛의 젠더 페미니즘과

라캉의 주체 구성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와 1920년 신여성들의 계를 연결시킴과

동시에,그동안 한용운 시에서 은폐되었던 신여성들의 생활과 욕망을 가시화할 것

이다.한용운은 시에서 통 인 여성과 1920년 출 한 신여성을 재 하면서

실 속의 신여성을 비 하 다.한용운이 실에서 자각한 신여성은 사회 주체로

되기 해 극 인 노력을 하지만 여 히 남성에 의해 피동 으로 각성해가는 타

자 다.그러므로 한용운 시에서 재 되고 있는 여성은 남성의 시각에 의해 구성된

근 의 이상 인 여성이란 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용운이 구성한 한국 근 의 ‘이상 여성’이 시 속에서 어떻게 주

체를 구성하는지를 밝 냄으로써 한용운이 자아를 재구성하는 방식에 하여 살펴

볼 것이다.제2장에서 분석한 여성상을 제로 하여 3장에서는 여성화자가 기억과

환상 속으로 도피하고 ‘님’의 시선에 복종함으로써 주체를 구성한다는 을 분석한

다.이런 분석을 통하여 한용운이 여성화자와 같은 방식으로 자아를 재구성한다는

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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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남성 시각에 의해 구성된 여성상

  

의 몰개성론의 시 은 시 화자를 실제 시인과 엄격히 구분한다.화자를 실

제 시인과 동일시 할 때 시는 자 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몰개성론의 시 은 화

자를 시인과 구별되는 퍼소나로 불러 시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술성을 강조

한다.23)장도 은 시인 자신의 실제의 인격과는 구별되도록 창조된 가상 이고 허

구 인 인물을 “허구 주체로서의 화자”로 명명하 다.그리고 여성화자를 그

표 인 로 설명하 다.24)이런 에서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남성의 시선에 의

해 창조된 여성이다.

한용운 시의 여성성과 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 한용운 시의 통 인 여성성

과 모성 여성성에 주목했던 것도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가 남성 주체에 의해 욕

망을 투사하는 상으로 상상되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용운 시의 여

성화자의 독특한 은 통 인 여성상과 근 인 여성상이 융합되면서 근 의

이상 인 여성이라는 이다.여기에는 한용운이 신여성을 바라보는 비 인 시각

이 개입되어 있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가 어떤 이미지로 남

성 시각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다.그 게 함으로써 시인이 1920년 출

한 한국의 신여성을 바라보는 비 인 시각을 추출하고자 한다.

1. 통 여성과 신여성의 재

한용운 시의 화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은 생물학 측면 즉 여성운,여성 상징물과

한국 시가의 통 내용 즉 님 지향성,이별의 한,수동 인 기다림에서 기인하

다.시에서 좌 된 심상 즉 한,연연한 그리움,불가항력의 운명에 한 슬픔,간

한 사랑의 고뇌가 불리어질 때 부르는 사람인 화자는 개가 여성 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25)『님의 침묵』일권(一卷)은 떠난 ‘님’과 ‘나’의 “사랑의 노래”26)로

23) ,  책, 280〜283쪽.

24) 장도 , 『 국 시  자  시  근 』, 태 사, 2004, 25〜26쪽.

25) 철희,  책,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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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시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때문에 한용운 시의 화자는 여성27)이라는 느

낌을 강하게 받으며 암묵 으로 동의하고 있다.

1).작품 속에 재 된 통 여성

김윤식은 신문학의 층에 여성 통성이 끈질기에 작용하고 있는 문제를 민

족 인 것과 집단 무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28)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용

운 시의 여성화자에 나타나는 통 요소는 한국의 고 정서와 련이 있다.

고려가요의 상당수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한다.박혜숙은 직 정보,시

상황,어조를 통해 「가시리」,「동동」,「서경별곡」,「이상곡」,「 화

」,「상 가」의 화자를 여성이라고 주장하 다.그리고 이러한 시가의 여성화

26) 주요 , 「愛  祈禱, 祈禱  愛」, 동 일보, 1926. 6. 

27) 장 에 면  88편  「 강산」, 「논개  인이 어  그  에」, 「계

월향에게」, 「타고르  시를 읽고」 등 4편만이 특  주 라   있다. 즉 이 4편

 거  모든 시들  일  주 인 여 자  ‘님’  사랑과 다르다. ( 장 , 

「 용운 시 」, 『 용운사상연구』, 만해사상연구회, 민족사, 1980, 154쪽.) 그리고 

이명재는 이 4편  시 에 「그를 보내며」도 포함시  5편  다른 주  보 다. 

즉 「 강산」, 「논개  인이 어  그  에」, 「계월향에게」, 「타고르  시

를 읽고」, 「그를 보내며」 이 5편  외 면 모든 시들이 여  소연이고 램

이라고 지 다. 이명재에 면 「그를 보내며」에  “붉  입 , 흰 이, 가는 

썹 … 구름 같  뒷 리, 실버들 같  허리, 구슬 같  꿈  … ”  이미지  

‘그’는 여 청자이다. (이명재,  논 , 73쪽.) 본 논 에 는 이명재  에 

동 며 견새 1편도 외 다. 그 이 는 다 과 같다. 첫째는 용운  시  자

가 겸손 고 공경 는 어조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 /어/여요> 사용 는 데 

해 「 견새」는 남  어조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다, - 리> 를 사용했다. 째

는 자가 여 이라는 이 뚜  시편들에 는 청자가 ‘님’, ‘당신’인 데 해 

「 견새」는 청자가 ‘ ’라는 이다. 째는 내용면에  시  부분이 자가 

‘님’과  이별에 슬퍼 고 ‘님’  떠난 것  어 있다. 그런데 「 견새」에

는 “이별  이야 뿐이랴마는/ 울래야 울지도 못 는 나는 … /돌 갈 곳도 없는 

나를 … ”라는  어 있 에 ‘나’는 떠난 ‘님’  추 다. 라  본 

논 에 는 「 강산」,「논개  인이 어  그  에」,「계월향에게」,「타고르

 시를 읽고」, 「그를 보내며」,「 견새」 6편  외  82편  시들  자를 여

 본다. 

28) 식,  책, 4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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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 분석을 통하여 여성다움과 정서의 실체를 “애원,기다림,원망과 체념,

자기연민,보살핌과 자기희생,님에 한 의존”으로 규명하 다.29) 한 이

혜순은 17세기 이 의 한시 「첩박명」,「규원」,「정부원」,「명비곡」,「유소

사」,「 인작」,「 양류」의 여성화자를 분석하고,여성의 주된 정서를 “그리움,

버림받은 한,이별의 슬픔,생활고”로 요약하 다.30)이 게 이별,홀로 있음,기다

림,피동 이라는 특성은 한국 여성의 징표로 되었다.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도 가

부장제 사회가 규정하는 희생 이고 수동 인 정체성과 속성을 소유하고 있다.

① 이 상에는 도 많 도 합니다. 

… 략 …

그러나 나   이 상에 에 없습니다.

나는 님  품에 는 입니다.

그 지 니 면 죽  품에 는 입니다.

… 략 …

 나   가 내었습니

 이 상에는 님이 니고는 나   내일 가 없습니다.

-「나  」부분31)

② 님이여, 당신  나를 당신 계신 처럼 잘 있는  십니 .

그러면 당신  나를 신다고  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 리 가신 뒤 는 나는 쁨이라고는 달도 없는 가  늘에 외

러  자취 만 도 없습니다.

-「쾌락」부분32)

③ 당신  나  여  날마다 날마다 당신  다리게 합니다.

해가 어 산 그림자가  집  덮  에 나는 약 없는 를 가지고 마   

에 가  다리고 있습니다.

29) , 「고 속요  여 자」, 국고 여 회 편, 『고 과 여 자 그  

             쓰  략』, 월인, 2003, 27~42쪽. 

30) 이 , 「여 자 시  시 통」, 국고 여 회 편, 『고 과 여 자  

             그 쓰  략』, 월인, 2003, 51쪽.

31) 『 용운 시 집』, 25쪽. 

32) 『 용운 시 집』,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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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

당신  나  여  날마다 날마다 당신  다리게 합니다.

어  입이 황  엷   삼킬 에 나는 시름없이 에  당신  다립

니다.

… 략 …

당신  나  여  날마다 날마다 당신  다리게 합니다.

일  보조  걸어가는 사  없는 시간이 모든 희망  채찍질 여 과 함께 몰

갈 에 나는 쓸쓸  잠자리에 워  당신  다립니다. 

… 략 …

나  ‘ 다림’  나를 찾다가 못 찾고  자신 지 잃어버 습니다.

-「고 」부분33)

①에서 화자에게 있어서 길은 ‘님의 품에 안기는 길’과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

이다.이 두 갈래의 길은 ‘님이 내어 ’것이다.길이 인생이라고 할 때 화자는 자

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도 없고 자발 으로 ‘님’이 내어 인생에 복종하고 의지

한다. 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에게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생의 욕망인 에

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충동인 타나토스이다.화자는 인간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욕망 즉 생명과 죽음을 모두 ‘님’에게 맡기면서 ‘님’에 한 인 의존을 나

타낸다.②와 ③에서 ‘당신’이 있을 때는 잘 있었는데 ‘당신’이 떠난 뒤로는 기쁨이

없어진 화자는 슬픔을 느낀다.이 두 시에서 화자는 ‘님’에게 으로 의지해 온

독립성이 결여된 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듯 화자는 고 시가에서 나타난

여성화자의 속성처럼 ‘님’에게 으로 의지하는 속성을 소유한 여성이 된다.

④ 나는 나룻

당신  행인.

당신   나를 짓 습니다.

나는 당신  고  건 갑니다.

나는 당신  면 나 나  여울이나 건 갑니다.

만일 당신이 니 시면 나는 람  고 를 맞 며

33) 『 용운 시 집』,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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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낮 지 당신  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만 건 면 나를 돌 보지도 고 가십니다그 .

그러나 당신이 언 든지 실 만  요.

나는 당신  다리면  날마다 날마다 낡 갑니다.

나는 나룻

당신  행인. 

-「나룻  행인」 34)

지 까지 「나룻배와 행인」의 주제는 조국에 한 열렬한 사랑,동포들에 한

아가페 희생과 사의 정신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그리고 화자의 마조히즘 성

격을 분석하 다.35)이러한 해석은 화자의 표상 이미지를 넘어서 심층 의미를

밝 내는 것에 주목하 다.그러나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표상에 드러나

는 여성 이미지이기에 ‘님’과 화자의 계를 남성과 여성의 계로 표면화시킨다.

이런 에서 이 시를 분석하면 화자는 스스로 ‘님’을 피안으로 건네다 주는 ‘나룻

배’가 된다.화자가 ‘님’을 해 사가 끝나면 ‘님’은 아주 냉정하게 돌아보지도 않

고 간다.하지만 화자는 ‘님’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린다.배는 여

성의 상징인데 ‘낡아간다’는 것은 여인이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시

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성화자는 언제나 ‘님’을 기다리면서 충성 이고 희생

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었다.

⑤   침, 달  ,  는 , 그 가 가장 님 그리운 라고 남들  말

합니다. 

나도 같  고요  는 그 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  사람이 모여  말 고 노는 에  울게 니다.

님 있는 여러 사람들  나를 여 좋  말  합니다마는 나는 그들  는 

말  조소  듣습니다. 그 에는 울  삼   속  창자를 향 여 립니

다.

-「우는 」부분36)

34)『 용운 시 집』, 34쪽.  

35) 마 ,  책,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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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나는 당신   다시 지어 놓 습니다.

심 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 도 지었습니다.

짓지 니  것  작  주 니에 놓는 것뿐입니다.

… 략 …

그 주 니는 나  손 가 많이 었습니다.

다가 놓 고 짓다가 놓 고  닭입니다.

… 략 …

나  마 이 고 쓰린 에 주 니에 를 놓 면 나  마  놓는 실  

라  늘구  들어가고 주 니 속에  맑  노래가 나  나  마 이 니

다. 

… 략 …

이 작  주 니는 짓  싫어  짓지 못 는 것이 니라 짓고 싶어  다 짓지 는 

것입니다.

-「  」부분37)

⑤와 ⑥에서처럼 부재한 ‘님’을 그리워 울고 옷을 짓는 여인은 한국 고 시가에

서도 자주 나타나는 여성상이다.이 두 시에서 화자는 울고 로 받아야 하는 상

으로 자신을 의식한다.그리고 화자는 옷을 지으면서 사랑을 지연시키기만 하는 수

동 인 여성상을 하고 있다.

⑦  람과   떠난 님  그리워 는  추 입니다.

리고 쓰린 슬  힘이 고 열이 어  어린 양과 같  작  목  살  움직

이게 합니다.

님이 주시는 과  름다운 생  입니다.

-「생  」부분38)

⑦에서 여성화자는 이별한 슬픔을 인생의 술로 승화시킨다.여성화자는 일방

으로 떠난 ‘님’이 ‘이별의 슬 ’ 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오히려 ‘생의 술’이

36) 『 용운 시 집』, 101쪽.

37) 『 용운 시 집』, 104쪽.

38) 『 용운 시 집』,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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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이런 맹목 인 순종과 복종은 자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성화자는

“당신 가신 뒤에 이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쾌락이 있습니다.그것은 다른 것이 아

니라 이따 실컷 우는 것입니다”39)라는 표 으로 역설한다.

이 게 한용운 시에서 자기희생 인 여성화자는 홀로 있으면서 떠난 ‘님’을 그리

워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한용운은 “각종 제도와 습을 통해 교육되고 강요

되어 여성 스스로 내면화 시켜온”40)속성들로 여성화자를 이미지화 했다.한용운은

여성화자의 개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한국인의 유교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본원 이

고 보편 인 감정에 근거하여 통 인 여성상을 재 하 다.그러나 한용운은 시

속에서 통 인 여성만을 재 한 것은 아니다.그는 여성화자를 통하여 1920년

출 한 한국의 신여성도 재 하 다.

2).작품 속에 재 된 신여성

서지 41)은 한용운의 마조히즘 성향이 강한 시들의 여성화자는 나약하고 수동

인 여성상과 같은 통 인 표상성을 넘어서 사랑의 계 속에서 형성되는 지배

와 복종의 권력 구도에 정면으로 결한다고 지 했다.그리고 박주 42)은 한용운

시에서 수동 이고 순응 인 여성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여성성이 능동 인 여성

성으로 변해간다고 지 했다.이러한 지 은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가 근 여성

의 능동성이라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920년 신여성을 재 한다는 가

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그러나 사랑의 계에서만 능동성을 강조하 기 때문에 여

성화자의 다른 면에서의 능동성을 배제시켰다.그러한 결과 한용운 시에서 신여성

의 생활과 욕망은 부차 인 것으로 다루었고,한용운이 실에서 신여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해 구체 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그러므로 본 에서는 한용운이 신여

성을 재 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런 분석은 한용운이 근 의 여성을 바라

보는 비 인 시각을 추출할 수 있는 제로 된다.

39) 「쾌락」, 『 용운 시 집』, 121쪽.

40) ,  논 , 34쪽. 

41) 지 ,  논 , 56쪽.

42) 주 , 「 용운 시에 나타난 여  사랑과 역  연구」, 『어 연구』 35권 3   

              , 국어 연구회, 2007, 329~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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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이 시 속에서 한국의 신여성을 재 했다는 을 살펴보기 해서 먼 한

국의 신여성들이 실 속에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신여자,신여성이라는 말은 1910년 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형 인

의미에서의 신여성은 1920년 처음으로 출 하 다.43)한국에서 제1세 신여성은

나혜석,김명순,윤심덕,김일엽 등 진주의자44)들을 일컬었는데,그녀들은 건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에 한 비 과 도 을 통하여 사회 반에 걸친 개조와 개

을 달성함으로써,여성의 개성과 평등에 기반을 둔 신이상과 신문명의 사회를 건설

할 것을 역설하 다.다시 말해 1920년 출 한 신여성들은 통을 거부하면서 사

회 주체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남녀평등사상을 추구하게 되었다.

한국의 근 인 여성의 정론은 일본에서 발행된 유학생들의 학회지인 『태극학

보』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윤정원의 이 표 이었다.윤정원은 여자를

사회구성원으로 강조하 지만 여 히 종족보존을 한 존재로 상화하 다.45)그

러다가 1910년 『학지 』,『여자계』가 출간되면서 “여자도 인간이다”라는 근

여권론이 등장하 다.46)이 시기의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학지 』에 발표

된 나혜석의 「이상 인 부인」이다.

43) 경일, 『여  근 , 근  여 』, 푸른 역사, 2004, 45~47쪽.

44) 신여   담  시 에 라  개  사조  나 다. 첫 번째는 1920  나 , 

명 , 심 , 일엽   는 진주 자들이다. 진주 자들  남 평등, 자

연  같  근 인 이 들  추구 면  “ 조는 도 도 법 도 닌 직 취

미”라는 자 조  주장했다. 라  진주 자들  이상 , 신  면  강조

다.  번째는 1930  나타난 자 주 자들인데 자 주 사조를 는 남

들인 희, 태원, 채만식  과 사랑  본능과 질  면에 있다고 주장 다. 

그들에 면 “연 란 욕  가는 가에  ” 다.  번째는 1930  나

타난 사회주 자들이다. 당시 간  심  었  “붉  연 ”  주인공인 , 

황신 , 희 등 사회주 자들  “계 이 있는  참 연 는 없다”는 주장  펼쳤

다. 그 들  사랑  사상  결속과 동지 를 시했다. 지만 그 들   개  자

주  마찬가지  에 종속 고 희생 는 것  보 다. ( 경일,  책, 

125~144쪽.) 본 논 에 는 시집 『님  침 』이 탈고   즉 1925  8월 29일 

지  자료를 심  에 본 논 에  언 는 신여  진주 자들인 나

, 명 , 심 , 일엽 등  말 다. 

45) 이상경, 『 국근 여 사 』, 소명, 2002, 40~44쪽.

46) 이상경,  책, 4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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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理想)이라 함  (何)를 운(云)함인고. 소  이상이라, 즉 이상  욕망  

사상이라. 이상(以上)  감  이상(理想)이라 면 차(此) 소  이상  지 (靈

智的) 이상이라 …

나는 직 부인  개 에  충분  연구가 없는 고(故)이며  자신  이상  

상  고 (高位)에 존(存)함이 . 신(革新)  이상  삼  카 샤(톨스토이  소

 『부 』  여주인공), 이 (利己)  이상  삼  막다(쥬드만  소  『고향』

(1893)  여주인공), 진(眞)  연  이상  삼  노라 부인(입  소  『인  

집』여주인공), 종  평등주  이상  삼  스토우 부인(『톰  막』

 쓴 여  작가), 천재  이상  삼  라이쵸우 여사(平塚雷鳥: 1886-1971, 

일본  여  동인지 『청탑』  주도  여  사상가), 원만  가  이상  가

진 요사노 여사(興謝野晶子:1878~1942, 10남매 이상  자식  낳  르면  많  

시집과 평 집, 번역  출간  일본  여  시인),  여(如)히 다 면  이

상  동 는 부인이 재에도 불소(不少) 도다 …

등(彼等)  일  운명에 지 어 생장 , 즉 충실히 자신  함  공포

(恐怖) 여 항상  평이  고  일(安逸)외에  이상  가지지 못  약자

(弱者)임이라 …

남자는 부(夫)요, 부(父)라. 양부 부(良夫賢父)  법  직도 듣지 못

니, 다만 여자에 여 부속  주 라. 신 양 상  언(言) 라도 실

 재미없는 말이다.  부인이 양 (溫良柔順) 만 이상이라 함도 취(必取)

 가 닌가 노니, 운(云) 면 여자를 노  만들  여 차(此)주  부  

장 가 요 었도다 …

 지식 (技藝)가 요타 겠도다. 사(何事)에 당 든지 상식  좌우를 

처리  실 이 있지 니 면 니 겠도다. 일  목  (有意義) 게 

자  개  자 는 자각  가진 부인  를 이해  사상, 지식상  

품 (品性)에 여, 그 시  각자가 어 실 과 권 , 사  우(又)는 신

상 내 (內的) 명  이상  부인이 지 니 면 불가   생각 는 라. 

    1914  11월 5일

                                                       『 지 』(1914. 12)47)

「이상 인 부인」에서 나혜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말하 다.먼 ,

이상(理想)에 해 말하 다.그녀는 이상은 욕망의 사상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

욕망의 추구를 강조하 다.그녀가 든 에서 알 수 있듯이 나혜석에게 있어서 “

47) 이상경, 『나  집』, 태 사, 2000, 183~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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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기,진의 연애,종교 평등주의,사상의 추구,원만한 가정의 추구”는 모두

이상이었다.다음,운명에 지배되어 안일한 생활만을 바라면서 의 이상을 가지

지 못한 여성을 약자라고 하 다.마지막으로 남자들이 양부 부의 교육을 받지 않

는데 왜 여인은 모양처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비 하 다.이 게

함으로써 나혜석은 여성의 자각과 책임,그리고 여성의 개인 욕망을 강조하 다.

나혜석이 말한 이상 인 부인은 를 이해하는 사상과 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게 공 인 공간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여 실력과

권력을 쌓아야 했다.

윤정원과 나혜석은 서로 반 의 입장에서 여성의 근 화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여성론은 여성의 근 자각과 책임을 뚜렷이 하 다.한국의 근 화가 본격 으

로 시작되었던 1920년 에 나온 『신여자』는 3.1운동 이후의 시 분 기 속에

놓여 있었다.이 잡지에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다”라는 여성해방론이 본격 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신여자』는 김일엽 개인이 주재한 잡지 는데 여성 을 상

정하고 기획되었고 여성 필자의 이 주도 이었다.김일엽의 「우리 신여자의 요

구와 주장」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우리 신여자는 이러  자각 에  우리 조  여자 사회에 고래  행 여 내  

모든 인습  도  타 고 합리  새 도  남  별에 는 일이 없

이 평등  자 , 평등  권리, 평등  , 평등  노작(勞作), 평등  향락 에  

자  행 여  생  (營) 자 함이외다. 

『신여자』 2 , 1920. 448)

  

  김일엽도 나혜석과 마찬가지로 남녀평등사상을 주장하고 조선 여자에게 행하여

오던 인습 도덕을 타 할 것을 요구하 다. 김일엽은 자유, 권리, 의무, 노작, 향

락 등 면에서 남자와 평등할 것을 주장하 다. 그리고 여자는 사 인 역에서나

공 인 역에서나 남녀평등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일엽은 「먼 상을 타 하라」라는 에서는 남녀 동등한 인격자로 인

권을 요구하 고 각성한 여자는 남자의 제(專制)를 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

다.

48) 일엽, 「우리 신여자  요구  주장」, 『신여자』 2 , 1920. 4. 이상경,  책,

             71쪽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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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혜석, 김일엽은 하 계층으로 고정되어 있던 여자의 치를 사회공동체 속에서

남자와 평등한 치로 끌어 올렸다. 동시에 자각한 여자는 공 인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녀들은 사회 권리, 의무 등 면에서 남녀의 등한 계 정립

을 해서 극 으로 노력했다.

  이 게 신여성들이 근 사회에서 추구했던 것은 교육을 받아 독립된 인격으로

남녀평등사상을 실 하는 것이었다. 그녀들은 여자들은 건 체제나 습에 무조

건 복종하는 노 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것을 강조하 다. 한 남존여비의 건

사상을 해체하기 해 노력했다. “역사 근 성이란 건제도의 해체에 따른 개인

의 자아의식에 한 각성”49)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자아의식에 따른 신여성들의

이런 노력은 근 여성상을 형성하게 하 다. 다시 말해 한국의 신여성들이 노력

하여 형성한 한국 근 여성은 극 이고 지 으로 이상이 있으며 사회 주체

가 되는 여성이었다. 한용운은 이런 신여성들을 시에서 재 하 다.

  한용운은 근 인 언어로 여성화자의 근 지향성을 나타냄으로써 신여성을 재

하기 시작한다.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에서 표 인 근 언어 ‘키쓰’ 6

번, ‘연애’ 2번, ‘정사’1번이 나온다. 한 ‘정사’와 비슷한 언어 ‘정에 순사(殉死)’가

1번, ‘순정(殉情)’이 1번, ‘자살을 권고하는 사랑’이 1번 나온다.50) 

‘키쓰’는 어 ‘kiss’의 한국어 표기이다.이명재는 시집 『님의 침묵』의 창작배

경에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어도 3 에 걸   생  통해  그  랜 시골과 산에  칩거 는 달리 

에 사  국 족  신  가다듬고,   마  그  동지나 후

들이 차입해주는 에  시  불 이외  근  이 이나 작품  , 구미

 신  불규  근 법  해  미  보   있었  것  

여겨진다. 마 여 에  그는 어 풋이나마 『님  침 』  마  그 감  주조

가 틀이 잡 있 지도 모를 만큼 3  동  어 생  실  도 짙   

에 지  향  미쳤  가능 이 많다.51) 

49) 장도 ,  책, 82쪽.

50) 용운  시집 『님  침 』에  키쓰, 연 , 사랑과  죽  사용  작품들   

    열거 면 다 과 같다. ‘키쓰’는「님  침 」, 「이별」, 「버리지 니 면」, 「당  

    신 가신 」, 「 」등 작품에  사용 고 있고 ‘연 ’  ‘ 사’는 「자     

    조」, 「잠 」, 「고  」, 「가지 마 요」, 「생명」, 「슬  삼매」 등 작품  

    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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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용운이 “구미의 신문학을 불규칙한 근 방법으로

해 오던 미흡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과 “3년 동안의 어 생활이 문학 형성

에 지 않은 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옥 에서 3년 동안 구미의 문학과 어를

규칙 으로 했다는 사실은 한용운이 어의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키쓰’도 이런 배경 하에서 받아 들 다고 볼 수 있다. 

  ‘자유연애’는 1920년 에 한국에서 풍조(風潮)처럼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흔히 신

여성 이미지와 결부시켰다. 박순천에 의하면 “조선에 연애가 들어오기는 1919년 이

후” 고 “그 에는 연애라는 말”이 없었다.52) 그러므로 ‘연애’도 한국의 근 화 과

정에서 나타난 신조어이다. 그리고 ‘연애’라는 말과 더불어 유행한 것이 ‘정사(情

死)’ 다. ‘정사’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메이지 이후에 생겨난 일이지만, 사랑하는 남

녀가 함께 자살하는 일은 17세기부터 유행하 다.53)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정사’라

는 단어를 수입했는데 한국에서 잠시 유행하 다.54)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1910년에 391명에 그쳤던 자살자 수가 1915년까지 7백〜8백을 헤아리다가 1916년

처음으로 1천명을 돌 한 후 1925년에는 1천 5백여 명에 이르 다. 자살 원인에

해서는 연애 련 자살이 제일 많다든가 생활 곤란에 이어 남녀 계가 요한 원

인이라는 지 이 있었는데55) 이것은 한국에서 자살 사건은 연애와 련되어 있었

다는 사실을 증명해 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에 순사’, ‘순정’, ‘자살을 권고하는

사랑’은 근 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언어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용운은 한국

의 근 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언어들을 여성화자의 언어로 만듦으로써 여

성화자로 하여 근 인 언어를 지향하게 하 고 근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

에 해 심을 가지게 하 다. 따라서 한용운은 시에서 여성화자의 추구를 가정에

서 사회에로 이동시켰다.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에 표출된 여성의 실체는 바느질하고 술을 빚으며

약을 달이고 꽃밭을 가꾸며 거문고를 탄다.56) 고정된 성 념에서 보면 이러한 일

51) 삼웅, 『만해 용운 평 』, 시 창, 2006, 248쪽. 

52) 경일,  책, 122쪽.

53) 권보드 , 『연  시 』, 실 연구, 2003, 181쪽.

54) 우 미, 「 일 신여  연  연구」, 『일어 』 37집, 국일본어 회,     

             2006, 271~273쪽.

55) 권보드 ,  책, 186쪽.

56) 당신  편지가 다 에 느질 그릇  워 놓고 떼어 보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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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근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의 규 (閨中)의 일이

었다.57) 한용운은 여성화자가 이런 통 지향 인 일을 추구하는 데로부터 근

인 이상을 추구하게 하 다. 

⑧ 나는 른 가여요.

잠 니 는 잠자리에 워  손가락  가슴에 고 당신   입과  볼에 새

 지는 것 지 그 습니다.

그러나 언 든지 작  웃 과 떠도는 당신  자 는 그리다가  번이나 지웠습니

다.

나는 겁(破怯) 못  가여요.

이웃 사람도 돌 가고 버러지 소리도 그쳤는데 당신  가르쳐 주시  노래를 부르

다가 조는 고양이가 부 러워  부르지 못 습니다.

그래  가는 람이 지를 스  에 가만히 합창 습니다.

나는 시인이 에는 도 소질이 없나 요.

‘즐거움’이니 ‘슬 ’이니 ‘사랑’이니 그런 것  쓰  싫어요.

당신  얼굴과 소리  걸 걸이 를 그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  집과 침  에 있는 작  돌도 쓰겠습니다.

    당신  편지가 다 에 약  달이다 말고 떼어 보 습니다

    당신  편지가 다 에  매  미를 놓고 떼어 보 습니다 

    (「당신  편지」부분, 『 용운 시 집』, 83쪽.)

    나는 당신   다시 지어 놓 습니다.

    심 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 도 지었습니다.

    짓지 니  것  작  주 니에 놓  것뿐입니다

    (「  」부분, 『 용운 시 집』, 104쪽.)

    가  람과 침 볕에 마 맞게 익  향 운 포도를   었습니다

    (「포도주」부분, 『 용운 시 집』, 53쪽.)

    달 래에  거 고를 타 는 근심  잊  함이러니, 춤곡조가 나  에        

    이  가   다가 고 거 고  지개가 니다 

    (「거 고 탈 」부분, 『 용운 시 집』, 118쪽.)

57) 니에 면 ‘ 놓 , 느질 ’는 국 여  는 통  행 이고    

  ‘  ’는 국   여 들이 결  에 드시  익 야 는 일이      

   다. ( 니, 「 용운 시  모여 원 」, 『우리  여 〮〮〮〮, 남 』 편,  

   이 어 회, 월인, 2001, 1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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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58)

  

  ⑧에서 여성화자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 하고 있다.하지만 이 시에서

요한 것은 여성화자의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성화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방식이다.그 방식으로 “‘님’을 그리고,‘님’이 가르쳐 노래를 부르려 하며,‘님’의

모든 것을 쓰고 싶어 하는”것이 제시되었다.한국 고 시가의 통에서 나타난

여성화자는 바느질,수놓기 등 행 를 통하여 부재한 ‘님’에 한 그리움을 간

으로 나타냈지만,한용운의 「 술가」에서 여성화자는 부재한 ‘님’을 그리워하면서

‘화가’,‘성악가’,‘ 쓰는 사람’으로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나타냈다.이 게 제시

되고 있는 ‘화가’,‘성악가’,‘ 쓰는 사람’은 근 의 신여성들이 추구해 온 교육을

통한 직업이었고,공 인 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박용옥에 의하면 일제시

여성들의 취업은 다양하 는데 음악과 문학을 공부한 여성들은 감수성이 민

하고 자유로운 문화 향유(享有)와 이상 삶에 한 강한 욕구 등으로 여성 해방

론을 주장하 다.59)한용운은 이러한 신여성의 문화 향유와 이상 인 삶에 한

추구를 여성화자를 통하여 재 하 다.

⑨ 닻과 키를 잃고 거  다에  작  생명  는 직 견도 니  황

 나라를 꿈꾸는   희망  나침 이 고 향 가 고 풍이 어  결  

  늘  고 다른 결     는 운 다에 질합니다.

님이여, 님에게 는 이 작  생명  힘껏 껴  주 요.

-「생명」부분60)

⑨에서 여성화자는 ‘생명의 배’는 ‘황 의 나라를 꿈꾸는 한 기 희망의 나침반’

이 되고 ‘순풍’이 되어 ‘배질’한다.여성화자는 스스로 생명체라는 것을 자각하고,

“표류와 상실이라는 시련의 공간”61)에서 방향을 가리켜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春은 “신여성은 음악,미술,문학만 할 것이 아니라

58) 『 용운 시 집』, 27쪽.

59) 용 , 「 국 신여  운동  맥락과 역사  격」, 『여 연구논 』 1권, 신여  

             자  국여 연구소, 2000, 1~18쪽,

60) 『 용운 시 집』, 40쪽. 

61) 니,  논 ,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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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여성들을 어둡고 캄캄한 한 편에서 자유롭고 명한 편으로 이끌어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62)고 하 다.그 다면 이 시에서 언 되고 있는 ‘희망의 나침반이

되고’는 화자가 신여성의 사회 의무를 자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그러므

로 한용운은 이런 여성화자의 자각을 시에서 구체 으로 형상화하 다.

⑩ 당신이 가신 뒤  나는 당신  잊  가 없습니다.

닭  당신  느니보다 나를 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  이 없 므  추 가 없습니다.

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 니 주인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다. 를 도 주는 것  죄 이다’고 말 습니다.

그 말  듣고 돌 나  에 쏟 지는  속에  당신  보 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닭  겸 여 민 (民籍)이 없습니다.

‘민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에게 슨 조냐’ 고 능욕 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  뒤에 남에게  격분이 스스  슬  는 찰나에 당신  보

습니다.

 갖 리, 도 , 법  칼과 황  사지내는 연 인  습니다.

원  사랑  , 인간 역사  첫 페이지에 잉크  ,  마실  망 일 

에 당신  보 습니다. 

-「당신  보 습니다」 63)

⑪ 고통  가시 불 뒤에 희  낙원  건  여 님  떠난 나는  

행복입니다.

-「낙원  가시 불에 」부분64)

기존의 연구들은 일제시 에 호 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거부하여 ‘민 ’이 없었

던 한용운의 실제 사실에 비추어 ⑩의 화자를 한용운 자신으로 해석하 다.하지만

62) 春, 「요  조  신여자」, 『신여 』, 1923.11 신용 , 「일  신여  사회  

           인식」, 『이 사원』 2집, 이 여자  사 회, 1985, 99쪽에  재인용. 

63) 『 용운 시 집』, 59쪽.

64) 『 용운 시 집』,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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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된 시편들을 여성화자와 남성인 ‘님’의 사랑

이란 주제로 일 되어 있다고 보기에 ⑩의 화자는 허구 인 여성 주체이다.⑩에서

여성화자는 ‘갈고 심을 땅이 없고 민 이 없는’ 실에 ‘격분’해하고 “윤리나 도덕이

나 법률 따 는 무력이나 력 앞에서는 굽실거리며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65)임을 고백한다.따라서 여성화자는 시세(時勢)에 심을 가지고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고민한다.⑪에서 여성화자는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하여’자발 으로 님을 떠나는데 행복을 느낀다.즉 역사 실을 새롭게 바꾸

고 싶은 욕망이 여성화자에겐 강하고 낙원을 건설하기 해 ‘님’을 떠나는 여성화

자는 행복하다고 역설한다.1920,30년 의 신여성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식민지

자본주의라는 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건 인습을 과감히 버렸다.그리고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민족해방운동,남녀평등을 한 여성해방운동, 는 계 운동에

능동 으로 극 참여하는 의식 인 노력을 하 다.이처럼 신여성들은 사회 인

역할에 보다 많은 비 을 두고 있었다.66)이런 을 감안해 볼 때 사회 인 역할과

책임을 사 인 감정보다 더 히 여기는 여성화자는 신여성의 재 이다. 의 시들

에서 한용운은 지 인 이상을 가진 신여성과 사회 주체로 되기 해 노력하는

신여성을 재 하 다면 다음의 시에서는 연애의 명사가 되었던 신여성을 재 한

다.

⑫ 그래 는 죽어도 사랑이라는 것  버릴 가 없단 말이냐.

그 거든 사랑  니에 도롱태를 달 라.

그래    고 돌 다니다가 쉬고 싶 거든 쉬고 자고 싶 거든 자고 살고 

싶 거든 살고 죽고 싶 거든 죽어라. 

사랑  닥에 말목  쳐놓고 붙들고  엉엉 우는 것  우스운 일이다.

이 상에는 이마 에다 ‘님’이라고 새 고 다니는 사람  나도 없다.

연 는 자 요, 조는 동(流動)이요, 결 식장  임간(林間)이다.

나는 잠결에 큰소리  이 게 부르짖었다.

-「잠 」부분67)

65) 신용 , 「만해 용운  작품 연구」, 『 시 』 4권 1 , 충남시 , 1988,   

             46쪽.

66) 이 용, 「일 시  신여  개 과 연구사  검토」, 『외 사 』 12집, 국외국  

             어  역사 연구소, 2000, 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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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에서 여성화자는 새로운 결혼 과 정조 에 하여 말하고 있다.여성화자는

‘죽어도 사랑’을 버릴 수 없다면 ‘네 멋 로’하라고 꿈 속에서 스스로에게 권유한

다.여성화자는 개인 욕망을 강조하고 ‘사랑의 발바닥에 말목을 쳐놓고 붙들고

서서 엉엉 우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비 한다.여성화자에게 있어서 ‘연애는 자

유이고 정조는 유동이고 결혼식장은 임간’이다.이 은 1920년 신여성담론의 핵

심이었다.1920년 『신여성』과 같은 출 물 언론에서는 이성교제를 통해 사

랑하는 사람을 직 골라 결혼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었다.그러므로 사랑

이 없다고 하면 결혼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이혼과 재혼의 자유를 주장하 다.

사랑  떠나 는 조가 없습니다 … 만일 인에  사랑이 식어진다면 동시에 

조 도 없어질 것입니다. 라  조  연 식과 같이 고  것이 니

. 동 는  항상 새 운 것입니다.68)

이처럼 사랑의 감정이 결혼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생각한 것처

럼 정조도 감정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유동하는 념으로 보았다.연애의 결실로 결

혼을 주장하는 신여성들은 여성의 자유와 생명체를 강조하 다. 한 신여성들이

정조를 유동으로 보는 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던 유교 사상에 한

부정이었다.한용운은 이런 신여성들의 사상을 여성화자를 통하여 재 하 다.

의 서술들을 종합해 보면 한용운은 많은 논자들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통 인 여성상을 재 하 다.하지만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구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 존재로 자각하고 사회 역할과 남녀평등사상을 실 하고자 한다.다

시 말해 여성화자는 미로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역사 실을 바꿀가 고민하는 이상을 가진 여성,새로운 결혼 과 정조 을 가진

여성으로 형상화되었다.한용운의 이런 시 여성화자는 당 신여성들의 사상69)을

재 한다는 면에서 각성해가는 근 의 신여성이다.한용운이 시에서 통과 근 의

67) 『 용운 시 집』, 88쪽.

68) 일엽, 「우리  이상」, 『婦女之光』, 1924. 8 새 ᆞ , 「신여  심   

              본 신여 과 가족에  담 」, 『가족과 』 15권 1 , 국가족  

             회, 2003, 60쪽에  재인용.

69) 에  리했  것처럼 국  신여 들  극 이고 지 인 이상  소 고 있었  

    며 사회공동체 속에  남 과 평등  주체를 찾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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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들로 여성을 이미지화했다는 것은 한용운이 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

각과 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다.

2.신여성 비 과 ‘이상 여성상’의 구성

한용운은 통 인 여성 이미지와 근 지향 인 여성 이미지를 결합하여 근

의 이상 인 여성상을 만들었다.이 은 한용운 시의 독특한 인데 그의 시에서

한국 근 의 남성 시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근 의 이상 인 여성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한용운이 시에서 신여성을 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인 시각으로

신여성을 단한 결과이다.여기에는 이트 렛이 말하는 성의 정치가 존재하는

데 “성의 정치란 지배 인 남성이 종속 인 여성을 억압해 온 양성 사이의 권력

계를 의미”70)한다.한용운은 근 의 신여성을 재 함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성 추

구를 주장하 지만 남녀의 성별 계에서는 여성을 타자로 보고 남성의 권력을 정

당화하 다.

나혜석,김일엽 등을 비롯한 신여성들은 통 결혼제도를 비 하 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 다.그리고 자유연애를 통

한 결혼을 그 방법으로 제시하 다.신여성들은 “자유연애사상을 실천하는 길은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고,이 한 여성들의 자기실 의 길”이라고 생각했

다. 한 그녀들은 “여성들이 통가족에 한 과도한 의무와 책임감에서 헤어나,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은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자유연애사상으로 나아가는 길

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했다.71)하지만 이러한 사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신여성

들은 사회 으로 비 의 상이 되었다.1925년 8월 28일 『조선일보』의 「가정평

론:함부로 부르는 신여성」은 신여성에 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 다.

근일에 우리 여자 사회에도 이른  신여 이 많이 생 는 모양이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함부  부르는 신여  미  같이 착  것  다른 사회에 는 보  

70) 임 희, 「해외 페미니즘  다양  름들」, 국여 회 편, 『 국 여   

              이해』, 림 획, 2003, 48쪽.

71) 이 , 「자   찾  여 」, 국여 회편, 『 국 여  이  

             해』, 림 획, 2003, 1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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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운 일입니다. 연 만 여도 신여 이  단 만 여도 신여 이  이 만 여

도 신여 이라 합니다. 이 게 이 이나 연 나 단 는 그 당자가 자  스스  신

여 이라 불러  강청  것  니  어찌함인지 이 사회 사람들  그것  함부

 신여 이라 부르게 니다. 이  같이 신여  함부  부르는 이면 심리에는 얼

마큼 웃는 미도 들었고 미워 고 냉 는 미도 들어 있는 듯합니다. 새 것  

좋 고 낡  것  싫어 는 사람  상징  어찌 여 신여 이라는 새 운 것

 용 게 는 것입니 .72) 

이 논평은 ‘연애,단발,이혼’이 신여성의 명사가 된 것에 해 비 하면서 새

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기 심이 없으며 허 으로 가득 찬 신여성들을 지탄하 다.

이런 비 은 통 인 결혼을 부정하고 자유연애사상만을 추구하는 신여성들에

한 비 인 것이다.한용운도 이런 여론에 동참하면서 남성 지식인들이 정한 이분법

연애를 주장하 다.

⑬ 내가 당신  다리고 있는 것  다리고자 는 것이 니라 다 지는 것입

니다.

말 자면 당신  다리는 것  조보다도 사랑입니다.

남들  나 러 시 에 뒤진 낡  여 이라고 삐죽거립니다. 구구  조를 지킨다고.

그러나 나는 시  이해 지 못 는 것도 닙니다.

인생과 조  심각  탄  여 보 도  번이 닙니다.

자 연  신 (?)  덮어놓고 부 는 것도 닙니다.

자연  라  연 생   생각도 여 보 습니다.

그러나 구경, 만사가 다  좋 는  말 것이요 행  것입니다.

나는 님  다리면  움  고 살이 찝니다. 어 움  입고 키가 큽니다.

나  조는 ‘자 조(自由情操)’입니다.

-「자 조」 73)

72) 가 평 : 「함부  부르는 신여 」, 『조 일보』, 1925.8.28 용 , 「1920    

    신여 연구」, 『여 연구논 』 2권, 신여자  국여 연구소, 2001, 26쪽에   

    재인용. 

73) 『 용운 시 집』,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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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에서 여성화자는 ‘자유연애’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시 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여성화자는 ‘님’을 해 ‘정조’를 지킨다.‘자유연애의 신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성화자가 ‘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구구한 정조’에 얽매인 태

도라고 비난하고 여성화자를 ‘낡은 여성’이라고 한다.이런 사실에 하여 여성화자

는 ‘만사가 다 의 좋하는 로 말한 것이요.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이

것은 여성화자가 근 인 자유연애와 정조를 함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을 존

하자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이 수는 연애는 개성의 이해와 존경이며, 개

성의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만족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74)이 수의 처럼

한용운도 여성화자의 서술을 통하여 신여성들의 연애의 자유에 한 이해를 나타

내지만 자신이 내세운 모델에게는 육체 순결인 ‘정조’를 요구하 다.이런 시선은

이 수가 나 었던 “정신 인 연애와 육체 인 연애인 이분법 연애 체계”75)를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그러므로 한용운은 사회 주체성과 근 인 사상을 추구

하는 신여성들에 해 여성화자를 통하여 정을 나타내지만 ‘연애’와 ‘정조’에

해서는 비 을 하 다.한용운에게 있어서 여성은 각성하여 사회 주체로 되어야

하지만 사 으로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하 다.따라서 여성은 사상에 있어서 남성

과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진보 인 사유체계를 소유해야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

는 “사랑의 신성은 표 에 있지 않고 비 에 있”76)는 함축미를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한용운은 근 신여성들이 표방한 자유연애와 근 인 정조에 해서

비 인 시선으로 보았는데,이런 시선은 1920년 한국의 남성 지식인들이 공유

하고 있는 것으로써 신여성을 감시하는 사회 권력이었다.1920년 한국의 남성

지식인들은 작품 속에서 여 히 유교 이데올로기로서의 여자의 정 을 강조하

다.정혜 에 의하면 1920년 조선은 ‘처녀’숭배의 사회 분 기가 팽창해 있었

다.여성에 한 존 과 숭배의 태도를 나타냄에 있어서 성 경험의 무를 지칭

하는 ‘처녀’라는 용어가 부상했다.77)이는 근 남녀 계형성을 한 요한 근거

로서 재탄생 혹은 재발견되었다.이인직,이 수,김동인 등 남성 작가들은 소설에

74) 이 , 「1920  자 연 과 신여   커니즘」, 『 국  연구』  

             23권, 국 연구 회, 2004. 44쪽. 

75) 이 , 「1920  자 연 과 신여   커니즘」, 『 국  연구』  

     23권, 국 연구 회, 2004, 45쪽. 

76) 「 」, 『 용운 시 집』, 113쪽. 

77) , 『식민지  과 근 』, 소명, 2008, 116~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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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 연애의 이데올로기를 재 하 다.하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신청년들의

인 사랑의 만족은 여성의 육체 순결이 제 다.한마디로 1920년 후 남

성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근 연애는 ‘ ’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여성

의 육체 순결성은 필수 요구 조건이었다.

⑭ 나는 당신  첫사랑  에  에 갖 거짓   다 벗고, 상에 나  그

 가벗  몸  당신  에 놓 습니다. 지 지도 당신  에는 그 에 놓

 몸  그  들고 있습니다.

-「 심 지 마 요」부분78)

이 듯 ⑭에서처럼 여성화자의 순결을 강조하는 한용운의 시각은 남성들이 지배

하는 사회 시각에 동의하고 신여성의 외 상의 변화를 거부한다.이명희에 의하

면 “근 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근 여성상은 기존의 통 습속 는 이념과

충돌하면서 독특한 여성상으로 창출”79)되었다.이 독특한 근 여성상은 “서구의

외피를 그 로 답습할 경우 천박의 수 으로 몰아세우거나, 통의 굴 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경우 뒤떨어진 인식으로 바라보는”80)사회 시선에 의한 산물이다.

한 신청년들의 육 인 연애와 인 연애라는 이항 립 은 서구 여성과는

분명히 다른 민족 통의 특징들을 드러내야 했지만 동시에 근 이어야 하는 이

상 인 여성상을 요구하게 되었다.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근 이면서 통 지

향 이라는 면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근 의 이상 인 여성이면서 한용운이 바라는

근 의 신여성이다.

결국 한용운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여성화자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 걸러 낸 여

성이다.즉 여성화자는 남성이 바라는 근 여성인데 지 이상을 갖고 능동 이면

서도 한편으로 차분하고 희생 이어야 하는 근 의 이상 인 여성으로 만들어졌다.

이 게 이상 으로 젠더화된 여성을 통하여 한용운은 여성을 성 인 상이 아닌

정신 인 상으로 치화시키고 남성 심 사고의 남녀평등사상을 말하 다.

한 한용운은 여성화자를 통하여 서구를 지나치게 답습하고자 하는 한국 신여성들

78) 『 용운 시 집』, 44쪽. 

79) 이명희, 「잡지 만  만평  본 여 」,  외, 『식민지 근  내면과 매체   

            상』,  샘, 2006, 86쪽.

80) 이명희,  ,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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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 하 다.한용운의 이런 시각은 1927년에 발표한 「여성의 자각이 인류해방

요소」에서 한층 더 입증된다.

내가 지  여 이라는 것  일  여  가리  는 말이 니 . 신여  즉 상당

   여 , 는 여 해  운동에 참가  여  가리  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엇보다도 자각이 요 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  여 동  결과

를 보면, 신여 들에게 자각이 부족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에는  철  자각

 가지고 있는 이도 있겠지마는 체  보면 그들이 사회를 여 동 게  것

 자신  철  그 자각에  나  것이 니 , 남자에게 동  것 같습니다.

를 들면 처 에는 극  여 해  여 나  동 여, 라  일  

망과 희망도 많  신여 이 번 가 만 가지게 면 종래  이상과 결심  꿈

같이 잊어버리고 히 타락 여 다시 그 이름  들  도 없게 는 일이 많습니

다.  가지 를  들면 참 동  단  여자가 많 니 요사이는 보 에 드

게 었습니다. 이것  보면 그들이 해 운동  고 는 단  것이 그 자신  

굳  자각에  나 지  것이 분명합니다.

여 해  운동  여  자신  운동이라야 합니다.

… 략 …

우리는 조  여  여  진  자각  가지고 그 자신  해 에 여 자립

 신  잘 동 게  여 그 자각  진 여야 합니다. 여 에게 충분

 자각이 있게 는 날, 조  여 운동  소 힘있게 개  것입니다. 그러므  

나는 여  자각  여 해  목 ,  나 가 는 인  해  목  달 는 

원소(元素)라고 합니다.

<동 일보 1927.7.3>81)

한용운은 「여성의 자각이 인류해방요소」에서 신여성에 한 개념을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성” 는 “여성해방 운동에 참가한 여성”이라고 정하 다.신여성에

한 이런 인식이 있었기에 한용운은 시에서 근 지향 여성을 이미지화했다.하

지만 한용운은 지난 여성들에 의한 여성해방 운동이 남성에 의해 피동 으로 진행

되었다는 과 여성들이 사회 유행을 따르고 있다는 을 비 하 다.그리고 여

성들이 해방되려면 여성들 자신의 굳은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즉 한용운

에게 있어서 1927년 7월 이 의 한국 근 여성들은 시종 남성에 의해 각성해가는

81) 병직, 『 용운』, 사, 1979, 207~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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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 인 타자 다.시몬느 드 보부아르에 의하면 남성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주체

로 발 하여 여성을 타자로 간주한다.82)따라서 한용운은 남성에게 여성의 주체성

을 규정하는 사회 주체로서의 권력을 주었다.

⑮ 나는 책상 에  여러 가지  볼 에 내가 요구만 면  좋  이

야 도 고 맑  노래도 부르고 엄  훈도 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니 면 나는 복종  과 가 어  당신  요구를 

겠습니다.

-「버리지 니 면」부분83)

이 시를 보면 한용운에게 있어서 여성은 남성 주체의 타자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이 시에서 여성화자가 요구만 하면 책의 은 ‘좋은 이야기’가 되고 ‘교훈’도

다.이것은 여성화자가 자발 으로 책의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다.이 게지식의 추구에서 능동성을 발휘하는 여성화자는 신여성을 재 하지만,

여성화자가 이 게 하는 목 은 자신을 한 것이 아니라 ‘님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는 ‘복종의 백과사 ’이 되기 한 것이다.여성화자의 욕망은 원래부터 주체 ‘님’

에게 복종하는 타자가 되기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1926년에 출간된 시집 『님의 침묵』에서 이미지화된 여성화자는 타자

로서 남성의 시각에 의해 이상 인 근 의 여성으로 구성되었다.한용운은 ‘있는

그 로의’신여성을 재 한 것이 아니라 ‘당 진실’즉 곧 식민지라는 한국의 근

사회에 있어야 하는 당 여성을 구성하 다.84)근 와 식민지라는 한국 사회

에서 신여성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성해방 운동에 참가해야 하는 사회 주체여

야 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통 인 여성의 속성을 유지하여야 했다.여성은 이런

근 요소와 통 요소를 동시에 구비되어야 남성들이 인정하는 신여성이 될

수 있고 사회 주체로 될 수 있었다.이는 식민지라는 실과 근 라는 한국 사회

82) 스티  컨, 남경태 역, 『 과  사』, 니스트, 2005, 225쪽. 

83) 『 용운 시 집』, 107쪽. 

84) 계  인생  인식 는 데 있어 크게  가지  나 는데 나는 자연        

   주  작가들이 시도했  ‘생  편’ 곧 일상  삶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리얼  

   게 그 낸 진실  ‘있는 그  인생’ 곧 일상  진실이다.  번째 진실  ‘당  

    진실’인데 곧 있어야 는 당  계를 모  것이다. ( ,  책,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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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하는 이상 인 여성이었는데 한용운은 이런 여성의 구성을 통해 신여성에

한 비 을 나타냈다.따라서 1920년 의 한국 신여성은 사회 문화 으로 정체성

을 구성하게 되며 이상 인 이미지로 남성들에 의하여 소비되었다.

그러므로 한용운 시에서 재 되고 있는 여성은 공 인 역에서 여 히 타자이

고 가족 내에서 는 남성들이 정하여 놓은 역에서만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가

능하 다.따라서 한용운은 자신이 구성한 이상 인 여성의 주체성을 다시 구성함

으로써 자아를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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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이상 여성상’을 통한

식민지 주체의 재구성

제2장에서 논의했듯이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남성 시각에 의해 구성된 이상

인 여성으로서 실 속의 신여성을 재 하지만 한용운의 비 인 시각이 개입

되었기에 변형된 근 의 여성이다.다시 말해 한용운이 실 속에서 본 진정한 여

성은 사회 주체이기 보다는 타자 고 사회 시선에 의해 자신의 주체성을 구성

하고 있는 여성이었다.한용운은 자신이 이상 으로 구성한 여성의 주체성을 기억

과 환상을 통해서,그리고 실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 다.이 게 텍스트

내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은 “시인의 개성,체험,사상”85)을 반 하게

된다.한용운은 여성이라는 이미지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여 화자와의 자기동일성

을 나타낸 면은 없지 않다.그러나 본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발화의 주체가

된 여성화자의 주체 구성 방식이다.그 이유는 한용운이 한국 근 의 신여성의 생

활을 가시화하는 여성화자를 통하여 한국 근 의 이상 여성의 정체성을 재구성

하 기 때문이다.따라서 한용운은 ‘이상 여성’의 주체성을 재구성함으로써 근

화 과정을 겪는 자신의 주체성을 재구성하 다.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텍스트 내에

서 한용운이 여성화자를 통하여 한국 근 의 ‘이상 여성’의 주체를 어떻게 구성

하는가 하는 문제에 해 분석함으로써,한용운의 내면 갈등 의식을 살펴보고 식

민지 하에서 한용운이 자아를 어떻게 재구성하지는지를 살펴보겠다.

1.기억과 환상 속에서 재구성된 주체

한용운은 한국 근 의 여성들을 타자로 보면서 ‘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성화자의

주체성을 재구성하 다.그런데 한용운 시에서 여성화자가 ‘님’과 만날 수 있는 장

소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환상이다.이 게 념 속에서만 ‘님’을 만날 수 있는

85) 시인 이란 일종  해 이다. 여  해  시를 ‘ 도’  산  보는데 이   

   도를 결 는 것  시인  개 , 체험, 사상 등이다. ( ,  책,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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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여성화자가 ‘님’과 이별했기 때문이다.임철규는 “상실감은 동경의 상을

상정하게 하며,그러한 동경을 때로는 과거로,때로는 미래로 향하는 유토피아

비 으로 나타난다”86)고 했다.그러므로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실에서 ‘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 속에서 ‘님’과의 합일을 반추하게 되고 꿈 속에

서 ‘님’과의 만남을 이룬다.이 게 함으로써 여성화자는 기억과 환상 속에서 실

에서 느끼는 망감을 보상받으려고 한다.

⑯ 언 인지 내가 닷가에 가  조개를 주웠지요. 당신  나  마를 걷어 주셨어

요. 진  는다고.

집에 는 나를 어린  같다고 셨지요. 조개를 주워다가 장난 다고. 그러고 

나가시 니 강  사다 주셨습니다. 

-「진주」부분87)

⑰  상 사람이 나를 사랑 지 니   당신만이 나를 사랑 습니다.

-「‘사랑’  사랑 여요」부분88)

⑯과 ⑰에서 여성화자는 바닷가에서 자신의 치마를 걷어 ‘님’과 ‘님’만이 자신

을 사랑한 과거를 기억한다.여성화자는 이 평화로운 과거에서 로와 안식을 찾는

다.이것은 연애라는 근 산물이 여성들에게 주는 이별이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1920년 의 많은 자살과 정사는 연애의 기호 는데 연애

의 실패로 신여성들은 죽음을 선택하 다.89)하지만 한용운은 신여성들의 이런 선

택에 해 여성화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86) 임철규, 『  역사  미 』, 사, 2001, 307쪽. 

87) 『 용운 시 집』, 42쪽.

88) 『 용운 시 집』, 106쪽. 

89) 국에  인 사 사건  강명  자살과 심 , 우진  동  자살이다.   

   생 신분이었  강명 는 1920   연  요   다. 그 는 부   

   들 장병천과 사랑에 나 에 부 고는 1923  인 에  약  고   

   자살 다. 1  후 장병천도 자살 다. 그리고 1926  심 과 우진  해탄  동   

   자살이다. 강명  심  모  자 연 사상  들인 신여 이었지만 연 에    

   좌  느낀 그 들  죽  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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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님이여, 에 사(殉死) 는 나  님이여, 걸  돌리 요. 거 를 가지 

마 요. 나는 싫어요.

-「가지 마 요」부분90)

⑲  사랑에 병들어 자  사랑에게 자살  권고 는 사랑  실 자여.

-「슬  삼매」부분91)

의 두 시에서 보면 한용운은 정사를 제지하고 비난하는 여성화자를 통하여 한

국의 근 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사에 해 못마땅하게 여긴다.여성화자는 사랑 때

문에 자살을 권고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있다.이는 한용운 자

신의 이고,이런 이 있었기 때문에 한용운은 ‘님’과 이별한 여성화자로 하

여 과거의 사랑한 기억을 통해 이별을 극복하도록 하 다.하지만 과거 속의

로와 안식은 후회로 이어진다.

⑳ 당신이 계실 에  사랑  못 습니다.

사랑보다 믿 이 많고 즐거움보다 조심이 습니다.

게다가 나  격이 냉담 고 구나 가난에 쫓겨  병들어 운 당신에게 도리어 

소 (疎闊) 습니다.

그러므  당신이 가신 뒤에 떠난 근심보다 우 는 이 많습니다.

-「후회」부분92)

⑳에서처럼 여성화자는 자신이 ‘님’에게 ‘알뜰한 사랑’을 못한 과거에 해 후회

한다.여성화자의 기억은 ‘님’이 자신에게 사랑과 자신이 ‘님’에 한 소활로 나

타난다.이것은 여성화자가 스스로 양처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데 한 후회인데

여기에는 한용운이 한국 근 여성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개입되어

있다.신여성들은 1920년 여성들에 한 근 의 교육을 비 하 다.신여성들은

“새로운 시 가 요구하는 새로운 여성은 결코 편지장이나 쓰고 신문장이나 보는

지식으로 부엌이나 지켜주는 식 처”93)는 아니라고 하면서 여성에 한 처

90) 『 용운 시 집』, 22쪽. 

91) 『 용운 시 집』, 43쪽.

92) 『 용운 시 집』,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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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을 비 한다.그러나 한용운은 오히려 여성화자를 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존재로 부각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부여하 다.따라서 여성화자는 과거의

주체성을 되찾고자 부재한 ‘님’과의 만남을 환상하게 된다.

㉑  자취 소리가 니 면 꿈이나 니 깨었 마는 꿈  님  찾 가 고 

구름  탔었어요.

-「꿈 깨고 」부분94) 

㉒ 나는 번개가 어 지개를 타고 당신에게 가  사랑  에 감 고자 합니다.

-「 」부분95)

㉓ 나는 어느 날 에 잠 없는 꿈  꾸었습니다.

‘나  님  어데 있어요, 나는 님  보러 가겠습니다. 님에게 가는  가 다가 

나에게 주 요, 검이여.’

… 략 …

‘그러면 어찌 여야 이별  님  만나보겠습니 .’

‘ 가 를 가 다가  가 는 에 주어라, 그러 고 쉬지 말고 가거라.’

‘그리  마  있지마는 그 에는 고개도 많고 도 많습니다. 갈 가 없습니

다.’

검  ‘그러면  님  가슴에 겨 주마’ 고 나  님  나에게 겨 주었습니

다.

나는 나  님  힘껏 껴 습니다.

나  이 나  가슴  도  다  에 나   에 베어진 허공  나   

뒤에 고 이어 습니다.

-「잠 없는 꿈」부분96)

㉑과 ㉒를 보면 실에서 ‘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여성화자는 꿈 속에서 ‘님을

찾아가려고 구름을 탔’다. 한 ‘번개가 되어 무지개를 타고’‘님’에게 가려고 한다.

93) , 「상 에 갈  업는 졸업처  고민」, 『신여 』11월 , 1925. 경  

             일,  책, 319쪽에  재인용. 

94) 『 용운 시 집』, 26쪽.

95) 『 용운 시 집』, 60쪽.

96) 『 용운 시 집』,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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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속에서 화자는 ‘님’을 찾으러 가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그런 노

력 끝에 ㉓에서처럼 여성화자는 꿈 속에서 ‘님을 힘껏 껴안’는다.박철희는 “꿈은

좌 과 실의,그리고 허무의 심리 인 방어기제(防禦機制)이고,도피 략(戰略)”

이라고 했다.97)그러므로 이런 꿈은 여성화자가 ‘님’과 이별한 실에서 느끼는 좌

,슬픔,후회의 보상일 뿐만 아니라 실의 도피이기도 하다.이것은 여성화자가

공 인 역에서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보상으로 ‘님’에게 종속되었던 과거의 주

체성을 찾기 한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이 게 여성화자는 ‘님’이 없는

실에서가 아니라 ‘님’이 있는 실에서 주체로서 살기를 원한다.이런 은 “1920년

후반부터 자유연애의 실패에 한 서사가 본격 으로 시작되고,1930년 후반

부터는 내조를 잘하는 아내,아이를 잘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98)문

학 실을 시사해주었다.근 교육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은 여 히 가정 내에

서의 주체 던 것이다.

그 다면 여성화자가 기억과 환상 속으로 도피해야 하는 원인에 하여 살펴보

겠다.

㉔ 당신이 나를 버리지 니 면 나는 일생  등잔불이 어  당신   지키

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니 면 나는 복종  과 가 어  당신  요구를 

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지 니 면 나는 마  거울이 어  속임없이 당신  고락  

같이 겠습니다.

-「버리지 니 면」부분99)

㉕ 당신  나  품  요, 나  품에는 보드러운 가슴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  쫓 는 사람이 있 면 당신  리를 여  나  가슴에 십시 .

나  가슴  당신이 만질 에는 같이 보드러웁지마는 당신  험  여는 황

 칼도 고 강철  도 니다.

나  가슴  말굽에 힌 낙 가 지언  당신  리가 나  가슴에  떨어질 

97) 철희,  책, 95~96쪽. 

98) 이 희, 「근  여 지 속  자 사 연구」, 『 소 연구』 19집, 국 소   

             회, 2003, 164쪽. 

99) 『 용운 시 집』,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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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습니다.

그러면 쫓 는 사람이 당신에게 손  일 는 없습니다.

요, 당신  실 가 었습니다. 어  요.

-「 요」부분100)

㉔와 ㉕에서 여성화자는 ‘님’을 구원이 필요한 상으로 인지한다.여성화자는

‘님’을 지키고 ‘님’과 고락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 자각한다. 한 ‘말굽에 밟힌 낙화’

가 되어도 ‘님’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다.이민호는 「오셔요」에서는 생명

을 보호하는 강인한 모성 여성성이 나타난다고 해석하 다.101)하지만 여성화자

가 ‘님’을 보호하고 모성 사랑을 나타내려면 제가 있어야 한다.㉔에서처럼 ‘님’

이 여성화자를 버리지 않고 ㉕에서처럼 ‘님’이 와야 하는 제가 있을 때 여성화자

는 ‘님’을 보호할 수 있고 모성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다시 말해 여성화자가 구

원하는 힘의 주체로 되기 해서는 ‘님’에게 종속되어야 한다.이처럼 여성화자는

‘님’을 보호해야 하고 구원해야 할 책임과 의지를 말하고 있다.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에 ‘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 제를 내걸고 있고 ‘님’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여성화자는 ‘님’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102)이 되어 기억과 환상 속에

서 보상을 받고 안식처를 찾는다.이처럼 다시 말해 한용운은 구원의 주체로 되려

고 노력하지만 실에서 좌 을 당하여 다시 ‘님’에게 종속되고 싶어하는 여성화자

를 통하여 한국 근 의 ‘이상 여성’의 주체성을 재구성하 다.

한용운은 자신이 구성한 ‘이상 여성’의 주체성을 ‘님’에게 종속되었던 과거와

‘님’과 만나는 환상 속에서 재구성함으로써 3.1운동이 실패한 후 자신의 좌 ,실의,

방황,복종 등 갈등 의식을 나타냈다.

㉖ 여러분이 나  시를 읽  에 나를 슬퍼 고 스스  슬퍼   니다.

나는 나  시를 독자  자손에 지 읽히고싶  마  없습니다.103)

「독자에게」에서 한 ㉖의 말처럼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은 특정한 역사

100) 『 용운 시 집』, 119쪽.

101) 이민 ,  논 , 337쪽.

102) 「   없어요」, 『 용운 시 집』, 20쪽.

103) 「독자에게」, 『 용운 시 집』,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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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한용운을 변한다.조동일은 한용운의 사회 활동은 부신 것이라고 평가

하 다. 한 한용운은 민족 지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일제의 통치에 동조하

거나 력할 때에도,일제의 통치를 근 에서 부터 부정하고 민족의 독립을 되찾기

한 투쟁을 단하지 않았다고 높이 평가했다.104)한용운은 불교 표로 3.1운동에

참여했고 3.1운동의 핵심이 되는 「독립선언서」의 작성에 직 여했다.고은에

의하면 한용운은 30 후반기에 생의 최고의 행복에 잠기게 되는데 이 행복은 그

가 민족의 자가 되고 싶어하던 바램이 최린,이승훈과 같이 3.1운동의 주도자

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105)이 듯 한용운은 남성 심의 사회가 남

성에게 억압하는 책임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존재 다. 한 한용운은 그런

존재가 존경받고 찬양받아야 하는 강한 주체로 생각하면서 남성의 책임과 권력을

정당화하 다.이런 을 한용운은 여성화자의 리즘을 통하여 나타낸다.

㉗ 님이여, 당신   번이나 단  결입니다.

나  뿌리가 산 가 도  천국  사랑  소

님이여, 사랑이여, 침 볕  첫걸 이여.

님이여, 당신  가 거웁고, 황 이 가벼운 것  잘 십니다.

거지  거  에 복  를 뿌리 소 .

님이여, 사랑이여,  동   소리여.

님이여, 당신  과 명과 평 를 좋 십니다.

약자  가슴에  뿌리는 자  보살이 소 .

님이여, 사랑이여, 얼 다에 람이여.

-「찬송」 106)

㉗에서 여성화자는 ‘님’을 ‘백 번이나 단련한 결’,‘명과 평화’를 좋아하는

상으로 찬양한다.따라서 ‘님’은 여성화자의 시선에 의해 강한 사회 주체로 인지

된다.즉 ‘님’은 약자를 구원해주는 ‘사랑’이어야 하고 구세주이어야 한다.이처럼 여

104) 조동일, 「 용운  사상」, 『 용운사상연구』 2권 1 , 만해사상연구회,

              1981, 218쪽.

105) 고 , 『 용운 평 』, 고 원, 2000, 269쪽.

106) 『 용운 시 집』,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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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자는 남성 주체에게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이 시에서 한용운은 ‘님’의 남성

성과 화자의 여성성을 강조하 다. 웅 지향 인 한용운107)은 이 게 강요받은 사

회 역할을 수행하기 해 극 인 노력을 하 다.하지만 3.1운동이 실패로 끝

나고 한용운은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감옥에서도 민족과 나라를 해 항하는 자

학의 주체” 다.108)하지만 출감했을 때의 환호와 허탈은 일제에 한 항보다는

‘침묵’109)을 지켰다.이는 민족과 나라의 구원자로 자처하던 한용운이 3.1운동의 좌

과 실의를 통해 자신이 약한 자임을 인지하게 되고 식민지의 타자로 인지하게

되었다는 을 설명해 다.여성화자도 자신을 ‘님’을 구원해 수 있다는 주체로

자각했지만 ‘님’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110) 실에 좌 을 느끼면서 약한 자임을

인정하 다.제국주의자들은 체로 스스로를 남성으로,그리고 식민지민을 여성으

로 규정한다.식민지 피지배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타자로 락하여 사회 주

체성을 획득하기를 바란다.이러한 제국주의의 사고방식은 식민지 피지배 남성에게

로 이된다.111)따라서 식민지 피지배 남성은 여성을 타자화함으로써 자신의 주체

화를 꾀한다.식민지 피지배 남성인 한용운은 이런 제국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자신

의 주체성을 다시 구성하 다.그는 식민지라는 한국의 근 사회에서 이상 인 여

성과 이상 여성상을 구성하고 이상 여성에게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다시 구성하 다.

이처럼 한용운은 자신이 경험한 실 속의 좌 을 여성화자의 기억과 환상을 통

해 보상받는다.한승옥에 의하면 한용운 시에서 ‘나’와 ‘님’이 이별하기 의 화합된

상태는 추억에 의존하고,이별한 후 미래의 갈망에 의한 추상 재회는 미래 확

신이다.112)그 다면 ‘님’과 화합된 여성화자의 기억은 한용운에게 있어서 식민지

이 의 충만한 조국을 의미하고,‘님’과 만나는 여성화자의 꿈인 환상은 한용운에게

107) 규는 용운   고찰  통 여 용운  남  지향 , 웅 지향       

     내면 심리를 분 다. 이 에 해 는 규   논  16~21쪽  참조. 

108) 고 ,  책, 290쪽.

109) 천 우는 용운  란  동에 못지 게 그  3.1운동 이후  침 이 요       

     다고 말 다. (고 ,  책, 339쪽.)

110) 당신  나에게  빼  간 사람들이 당신  보고 ‘그  님  우리가 구 여    

     다’고 다지요. (「참말인가요」부분, 『 용운 시 집』, 74쪽.)

111) 경일,  책, 220~221쪽.

112) 승 , 『근  작가 작품 』, 이엔 , 2006, 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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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독립된 조국을 의미한다.여성화자가 이별한 실에 처할 방법을 모르기

에 념 속에서만 ‘님’과 합일하듯이 한용운 한 “실패 이후의 책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113)기에 문학에서 보상받으려 했다.다시 말해 실에서 망,슬픔,

후회를 느낀 여성화자가 기억과 환상 속으로 도피하고 이별한 실을 극복하면서

주체를 구성하듯이 한용운은 여성화자의 주체 구성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주체를

재구성하 다.

2.‘님’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된 주체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에게 있어서 기억과 환상은 실에 한 보상일 뿐이지

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이런 실을 깨달았을 때 여성화자는 ‘님’에게 복종을 나타

내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한다.한용운 시의 여성화자의 자기인식은 이

별로부터 시작되고 ‘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을 맞추는데,여성화자는 스

스로 자신을 부재한 ‘님’의 애인이라 인정하면서 연애의 쾌락의 상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따라서 여성화자는 자신의 주체성을 ‘님’과의 계 속에서 악한다.

㉘ 날카 운 첫 ‘키쓰’  추억  나  운명  지침  돌  놓고 뒷걸 쳐  사라

습니다.

… 략 …

 님  갔지마는 나는 님  보내지 니 습니다.

-「님  침 」부분114)

㉙ 님이여, 나를 책망가 거든 차라리 큰소리  말 여 주 요.         

-「차라리」부분115)

113) 구  3.1운동에 있어  엘리트들  역 에 면 3.1운동  지도자 33       

    인  명  책과 계획, 그리고  이데 가 없었다. 고 에 면 33인이  

    민족   신  쳐지지  채 민족  희생  감당  만  지도 과 희생   

    신, 목 식  지 다는 것  사실이다. (고 ,  책, 281~282쪽.)

114) 『 용운 시 집』, 18쪽.

115) 『 용운 시 집』,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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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이별  미  창조입니다.                                 

-「이별  미  창조」부분116)

㉘에서 여성화자는 ‘님’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상으로 인지한다.

한 념 속에서 ‘님’을 보내지 않고 이별한 실을 낙 으로 받아들인다.그리고

㉙에서 여성화자는 ‘님’을 자신을 책망하는 상으로 높이며 자신에게 모종의 권력

을 행사하는 상으로 자각한다.117)㉚에서 여성화자는 이별을 ‘미의 창조’라 찬양

하며 ‘님’이 만든 상황에 동조하는 태도를 나타낸다.이 듯 여성화자는 자신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상인 ‘님’이 만든 이별의 실에 순응하면서 주체성을 획득한다.

라캉에 의하면 자율 인 에고의 환 이 가능하려면 개별 주체는 그 스스로 큰타자

의 응시에 종속되어야 한다.개별 주체는 큰타자의 응시의 치에서,큰타자가 보

는 바에 따라 스스로를 찰해야 하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개별 주체의 시각은 큰

타자의 응시,즉 권력의 시각에 종속됨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118)라캉이 말하는 큰

타자는 상징계 자체로서 주체가 종속되는 상징 질서의 실이다. 한 상징계는

아버지의 질서로서 남성 주체가 지배하는 사회이다.그러므로 주체는 상징 세계

즉 사회 실 속에서의 장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여성화자가 주체가 되려면 큰

타자 ‘님’119)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따라서 여성화자는 자신보다 높은 상인 ‘님’의

시 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님’이 만든 상황에 순응하면서 주체를 구성한다.

그 다면 부재한 ‘님’의 시선에 의해 여성화자가 자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겠다.

㉛ 나는 당신  첫살  에  에 갖 거짓   다 벗고, 상에 나  그

 가벗  몸  당신  에 놓 습니다. 지 지도 당신  에는 그 에 놓

 몸  그  들고 있습니다.

116) 『 용운 시 집』, 19쪽.

117) 에  논 했듯이 용운  여  타자  보고 여 자를 통 여 남  주       

     체‘님’  권  당 다. 라  용운  여 이 주체가 면 남  주   

     체‘님’  권  인 해야 다. 

118) 주 우, 『시각과 』, 나래, 2003, 324쪽.

119) 에  논 했듯이 본 논  용운 시에  자  ‘님’  계를 여 과 남   

     계  면  시  에 본 장에  ‘님’  국가, 권  등  는 남   

      큰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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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지 마 요」부분120)

㉜ 나는 당신과 떠날 에 입맞춘 입 이 마르  에 당신이 돌  다시 입맞추

를 다립니다.

그러나 당신  가시는 것   맹 를 깨 는 고 가 닌  나는 니다. 겨 

당신이 지  이별  원히 깨 지 는다 여도 당신  후    나

 입  다른 남자  입 에 일 는 없습니다.

-「인과 」부분121)

  

㉛에서 여성화자는 ‘님’에게는 정조를 지켜야 하는 여인으로 인식한다.그리고 여

성화자는 부재한 ‘님’이 자신의 순결을 의심할 것이라고 추측한다.㉜에서 여성화자

는 옛 맹서를 깨친 ‘당신’이 고의가 아니라고 이해하면서 ‘님’에 한 자신의 순결

을 강조한다.여성화자의 이런 정조 은 ‘님’의 시선과 생각에 의해 형성되었다.여

성에 한 육체 순결은 1920년 한국 사회가 여성들에게 강요한 것이었다.1923

년에 출간한 『신여성』에는 「안심하고 사귈 수 있는 여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 다.

1. 이약이는 잘 고도   지키는 자

2. 것  운 듯 고도 속  시원  자 

3. 텬진란만 고 리지(理智)가 풍부  자

4. 쉬 사  잇고도 뎡조 이 구든 자

5. 요  에 ‘ 니요’ 고 히 말  자

6. 보드러운 에도 구든 신 이 잇는 자

7. 당   면 업시 말해주는 자

8. 고상 고도 속  틔인 자

9. 는 것 잇고도 만  는 자

10. 사양 면 도 리해 잇는 자

11. 몸  깨 이 갓고도 허 심이 업는 자

12. 상  경험  잇고도   여자

『신여 』3권 4 , 1925. 4122)

120) 『 용운 시 집』, 44쪽.

121) 『 용운 시 집』, 87쪽.

122) 「 심 고 사귈  있는 여자」, 『신여 』3권 4 , 1925. 4. 연구공간  +   



45

『신여성』은 여성 잡지이지만 남성 필자가 주이고 여성 필자의 비율은 20%

안 이었으며,회가 거듭될수록 차 어들었다.이는 『신여성』이 여성 ‘주체’의

잡지가 아니라 여성 ‘상’의 계몽 잡지라는 을 보여 다.그러므로 『신여성』잡

지에 실린 “세상의 경험은 있어야 하고 정조 념이 굳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

히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 이성 인 여자”는 남성이 정한 “안심하고 사귈 수

있는 여자”이다.그러므로 실 속에서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 찰되고 정해지는

상이었다.이와 마찬가지로 큰타자로서의 ‘님’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여성화자도

여 히 사회 시선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그러므로 여성화자는 남성

시선에 복종함으로써 자아를 구성하게 된다.

㉝ 달  갈  고 흰 모래 에  갈매 를 이웃 여 잠자는 러 를 란

다고 지언  직  당신이  에 속  청루에 들어갔다고 당신  지

조가 없다고  는 없습니다.

-「 」부분123)

㉝에서 여성화자는 ‘정직한 님’과 ‘교활한 유혹’이라는 립 인 으로 청루에

들어간 ‘님’의 행 를 정당화한다.여기에서 여성화자는 여자의 유혹을 비 하지만

‘님’의 정조에 해서는 비 하지 않는다.여성화자는 신여성을 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론을 따르게 된다.남성 필자가 주인 『신여성』잡지는 여성

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순하다’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갖추어야 할 성품 하나는 단정한 것이었다.124)여성화자가 남성 지식인들의 시

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님’의 지배와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된다.여성화자에

게 있어서 ‘님’은 “나를 게으르다고 꾸짖”는 존재이고 ‘나’는 “님의 꾸지람을 듣기

로”좋아하는 존재이다.125)여성화자는 스스로 ‘님’의 하 계층에 자신을 종속시키

고 비천한 지 로 떨어뜨린다.이 게 자아를 구성하는 여성화자는 오랜 시간 동안

     근 매체 연구 , 『매체  본 근  여  풍속사 신여 』, 겨래신 사,2005,     

    149쪽에  재인용. 

123) 『 용운 시 집』, 54쪽.

124) 강소 , 「근  매체 속에  여 과 여 다움」, 『 국고 연구』 17   

              집, 국고 연구 회, 2008, 278쪽.

125) 「사랑  」, 『 용운 시 집』,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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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어 온 가부장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남성 심 사고

방식을 따른다.즉 사회 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시선에 종속됨으로써 자신

의 주체성을 획득한다.

한용운은 텍스트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여성화자의 주체성을 구성함으로써 자신

의 사상을 표 하 다.헤겔에 의하면 인간 계 속에서 주체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자아를 재인지한다.126)의도된 여성화자는 텍스트 밖에서 시인이 자신을

재인식하는 여성 타자가 된다.3.1운동이 실패한 후의 수감,출감 후 구국의 책

없는 실,그리고 여 히 일제의 통치 에 있어야 하는 실을 깨달았을 때,한

용운은 일제의 감시와 식민지라는 실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은에 의하면

한용운은 정치 으로 시찰 상이었으므로 3.1운동 이후 그의 불교운동과 문학은 일

제 사직의 감시를 받았다.김명배는 “일제하의 상황이 박해지고 한용운이 요시찰

인물이요 과자인 만큼 아무리 빼앗긴 피압박 민족사회에서 민족주의의 확인자이

긴 했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험한 길을 가지 않았을 것”127)이라고

추정하 다.이런 추정을 통하여 김명배는 한용운의 여성화자를 일제의 검열을 통

과하기 한 수단으로 보았다.이는 한용운이 무의식 에 일제의 문화통치에 순응

한 것으로 된다.이때 식민자로서의 일본의 통치는 큰타자로 된다.여성화자가 ‘님’

의 시선에 종속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획득하듯이 한용운 한 일제의 감시에

복종함으로써 식민지 시 에 시인으로서 주체성을 얻게 되었다.한용운은 일제의

감시와 검열에 응하는 방식으로 여성화자를 선택하 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

이 거부했던 식민지의 주체가 된다.즉 독립운동가의 신분으로 거부했던 주체성을

시인의 신분으로 획득하게 되었다.

이 듯 여성화자가 ‘님’의 권력에 복종함으로써 주체성을 획득하 듯이 한용운도

자신이 구성한 이상 인 여성의 주체 구성 방식을 통하여 실에 항하면서도 순

응하는 갈등을 내면화하 고 자아를 재구성하 다.

126) 스티  컨,  책, 224쪽.

127) 명 ,  논 ,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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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지 까지 본 논문은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로부터 한용운의 신여성에 한 비

인 시각과 한용운이 식민지에서 어떻게 주체를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1920

년 는 한국의 시문학이 식민지 사회 분 기 속에서 근 시의 출발이라는 시

과제를 시의 내부에 형상화 하던 시기 다.따라서 이 시기 여성은 남성 자아

에 의해 호명된 타자이기도 하고 통과 근 의 지 에서 구성되는 시 주체이기

도 하 다.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는 바로 시 주체라는 의미에서 구성된 여성이었

다.하지만 기존의 논의들은 한국의 근 성과 식민성에 을 두었기 때문에 한용

운 시에서 여성 의미와 가치를 밝 내는 것이 주된 심이었다.그러므로 한용운

시에서 신여성은 부차 인 것으로 배제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를 통하여 시에서 1920년 신여성들의

실을 가시화하 다. 한 식민지라는 근 사회에서 구성된 여성의 주체는 시인의

내면세계를 반 한다는 을 살펴보았다.

먼 , 통 인 여성 이미지와 근 지향 인 여성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남성

지식인들의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 근 의 이상 인 여성상을 추출하 다.근

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근 여성상은 기존의 통 습속 는 이념

과 충돌하면서 독특한 여성상으로 창출되었다.식민지 근 의 한국 여성상은 민

족 통의 특징들을 드러내야 했지만 동시에 근 이어야 했다.한용운 시의 여성

화자가 바로 통과 근 의 지 에서 만들어진 이상 인 여성이었다.이는 통을

거부했던 신여성에 한 비 으로 이어졌다.한용운은 근 남성 지식인들의 시각

에 동의하면서 여성화자를 통하여 근 신여성들의 보편 인 문제 을 비 하 다.

다음,텍스트 내에서 여성화자의 주체 구성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실에 한 시

인의 갈등 의식과 한용운이 식민지에서 자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성화자는 퍼소나로서 시인의 사상을 변할 수 있다는 에 을 맞췄다.결과

실을 바꿀 방법을 모르는 화자는 기억과 환상 속으로 도피하면서 실에서 느끼

는 좌 감을 보상받으려고 하 다.이런 방식으로 여성화자는 ‘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하 다. 한 여성화자는 실에 순응 인 태도를 보이고 ‘님’

의 시선에 복종하면서 주체성을 획득하 다.이는 한용운이 3.1운동 후 다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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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하는 그의 실 갈등을 내면화하 다.즉 한용운은 일제에 정면으로 항했

던 민족독립운동가로서의 생활과 일제의 문화 통치에 순응하면서 항하는 시인으

로서의 모습을 여성화자의 주체 구성 방식을 통하여 드러냄으로써 식민지에서 자

아를 재구성하 다.

이처럼 한용운 시의 여성화자를 통하여 시의 표상에 드러나는 여성 이미지를 살

펴 으로써 한용운이 신여성을 바라보는 비 인 시각과 자아를 재구성하는 과정

을 분석하 다.이런 분석은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에서 가시화된 여성과 한

용운이 『님의 침묵』 이후에 쓴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들과의 비교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찾는다. 한 한용운의 시와 소설에서 형상화

되고 있는 여성에 한 분석을 통하여 한용운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모양상

에 한 연구가 과제로 될 수 있을 것이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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